
대한예수교장로회(웨신)총회
고시부는 지난 2월 10일

(금) 오전 11시 서울시 영등포구에
자리한 하이서울유스호텔에서 웨

스트민스터신학대학원대학교 졸업
예정자(M,div) 32명이 강도사 고시
에 응시하여 1부 예배에 고시부 서
기 고재만 목사의 인도로 진행되

어 부총회장 하종우 목사가 기도
를, 고시부장 김안식 목사(제1부총
회장)는 딤전 4:12-16절을 주제로
“부르심의 목적을 향하여”라며 설

교했다. 
고시부장 김 목사는‘믿음의 본

을 보여야 하며, 말과 행실, 사랑
과 믿음과 정절로서 영혼 구원을
위하고 생명을 살리는데 진력할
것과 성숙한 그리스도인의 삶을
가져야 하며, 주님 앞에 서는 그날
칭찬받는 종들이 되라며 직시했다. 
이어 총회장 이영풍 목사는 환

영사에서 강도사 고시에 응한 여
러분을 보니 마치 시집간 딸을 맞
는 심정이라며 강도사 고시에 평
안한 마음으로 응시하며, 함께 손
잡고 표준총회를 만들어 한국교계
에 이바지하는 일에 주역이 되어
줄 것을 당부했다. 이어서 총무
신언창 목사가 광고를, 직전회장
신동근 목사의 축도로 예배를 마
쳤다.

이날 2부에는 호텔 2층 하프문
세미나실과 지하 오벌 강당 등에
서 두 파트로 나누어져 정성껏 준
비된 강도사 고시가 진행되었다.

그런가하면 정성을 다해 준비한
웨신카페의 향기롭고 따끈한 커피
와 다과로 고시생들을 위로하고
목사안수, 가이드라인을 통한 진로
에 대해 적절한 안내가 이어졌다. 
한편 이날 총회장 이영풍 목사

를 비롯한 총회 임원, 증경라인,
노회장 등 교계지도자들이 각각
고시생들을 위로하고 격려했다. 이

날 강도사 고시에는 제1부 개회예
배, 제2부 필기고사, 설교실기, 면
접에 이어 제3부 폐회식순으로 진
행되었다. 
총회장 이영풍 목사는 이번 32명

의 강도사 고시를 시점으로 교단
성장에 청신호가 켜졌다며, 웨스트
민스터신학대학원대학교를 위하고
총회발전을 위하여 총력을 다 할
것이라면서 또한. 본 교단은 보수
신앙과 개혁주의 신학의 버팀목이
자 교계의 표준총회인 웨신에 몸
담고 영혼구원과 세계선교에 큰
꿈을 안고 비상하자며 피력했다. 
이날 고시부장 김안식 목사는

‘하나님께서 귀한 사역자들을 선
정해 주셨고, 웨신총회에서 강도
사 고시를 시행케 되었다며 표준
총회웨신이 성장하고 발전하는데
큰 기대감은 물론 이들 후배들이
한국교회와 세계복음화에 큰 일꾼
들로서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목
회자가가 될 것을 믿는다’며 축하
했다.
또한 이날 강도사 고시를 마치

고 나온 김선경씨는 이번이 계기
가 되어서 앞으로도 웨신신학생들
이 웨신총회를 신뢰하고 목양의
꿈을 안고 하나님의 뜻을 이 땅에
전하는데 매진할 것이며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려드린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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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웨스트민스터신학대학원대학교 졸업예정자(M,div) 32명, 강도사 고시 기념촬영

웨신총회 2017년 32명 강도사고시“교단성장에 청신호”

웨신총회에몸담고영혼구원과세계선교에큰꿈을갖자

총회장 이영풍 목사 고시부장 김안식 목사 김선경 강도사 고시생 총무 신언창 목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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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광진구 화양동 127-3호 (02)465-4090
성서수련원(이천 031-634-3590)

부설 : 새생명어린이집 (02-464-3107

성서하나님의교회
(the Church of God of Prophecy Korea) (이천성서수련원)

오순절교회협의회

원로목사이철재 감독 담임목사 이정민

생명의양식‘주는영이시니주의영이계신곳에는자유함이있느니라(고후3장17절)

† 이 나라 이 민족을 무당사상으로부터 출애굽하자!

예배안내 요 일 시 간 장 소
주일예배 주일 오전11:00 본당 (2층)

기도원예배 주일 오후 3:00 푸른초장기도원

유초등부예배 주일 오전 9:00 기도실
중고등부예배 주일 오전 9:00 지하성전
청년대학부예배 주일 오후 2:00 본당 (2층)

새벽기도회 매일(월~금) 오전 6:00 지하성전

수요기도회 수요일 오후 8:00 지하성전
금요기도회 금요일 오후 9:00 지하성전

중고등부기도회 토요일 오후 4:00 기도실

2시기도회 매일(월~토) 오후 2:00 기도실

강사박수영목사

☆최병옥: 심장병으로숨막히고쥐어짜는고통에서고침받음
☆류정호: 만성변비로가야기독대학병원에서퇴원장례준비중고침
☆김소영: 류머티즘관절평생지병집회중선포기도로고침받음
☆남영수: 재생불량성빈혈경대병원매주수혈받으며투병하다고침
☆김영자: 만성두통과불면증으로10년동안고생하다고침받음
☆박수영: 30년동안피부병으로고통받다치료받은이것이나의간증
☆강복희: 뇌경색으로왼쪽전신마비되어투병하다집회중고침받음
☆김복자: 고혈압20년지병정상으로고침받음

주일오전예배오전11:00            수요기도예배 오후7:00

주일오후예배오후 2:00            금요치유예배 오후8:00

주일학교예배오전 9:00            새벽 기도회 오전5:00

청소년부예배오후 2:00            중보기도모임 매일8:00

대구광역시 동구 효목로 36-5(효목동) 3층 우)41232
☎ 053-752-8238   010-8537-8291

집회 고침받은 내용

♧ 예 배 시 간 안 내 ♧

기적의치유집회

•한국여목성장학술원장원장

•지저스타임즈대구지사장

•경북대학교병원교회원목위원

•행복샘전인치유센타원장

•동부노회노회장

•행복샘교회담임목사

대한예수교
장 로 회 행복샘교회절이변하여교회가된성령이역사하는교회

날마다치유와회복이일어나는교회 Come & See

담임목사 김창룡

상담목사 박영미

경기도화성시정남면관항길242번길75
전화: 010-7172-0675, 011-204-6795

팩스:031-366-2235 홈페이지: www.gdfc,kr

대 한 예 수 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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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호와께 감사하라
그는 선하시며 그의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역대상 16:34) 담임목사 이 규 필

(합동보수 총회장)

서울시 금천구 시흥대로 153길 94
☎02)854-1326

예/배/시/간/안/내

주일 대 예배 오전 11:00 영 아 부 오전 11:00

주일오후예배 오후 2:00 유 치 부 오전9:00 오후1:20

수요 기도회 오후 7:30 유 . 초등부 오전9:00 오후1:20

금요심야기도회 오후 9:00 중 . 고등부
(주일)오전 11:00
(토)  오후 6:00

구역예배(금) 각 구역별로 청년 . 대학부
(주일)오전 11:00
(토)  오후 6:00

새벽기도회 오전 5:00 성령충만기도회 (수) 오후 7:30

기독인터넷방송

정기간행물등록번호: 서울다-07837(본지는신문윤리강령및그실천요강을준수한다)

대표고문:피종진목사 이사장: 조강수목사 사장: 소진우목사 발행인: 정기남목사

전국 24개 지사 / 해외 27개국 지사
▶주소 : 경기도부천시오정구지양로 176번길 32호대운빌라 2층 202호

(고강본동 574-10, 대운빌라 2층 202호)
▶E-mail : jtpress@hanmail.net / jtntvcpj@naver.com
▶전화 : 032) 672-3031(팩스겸용)  ▶직통 : 070) 8230-0034
▶H.P : 010) 5468-6574
▶정성을 다한 후원금은 도시 농어촌 미자립교회와 해외지사에 신문을
보내는 선교사가 됩니다. 문서선교에 후원이사가 되어 주십시오.

▶1구좌 후원금 10,000원부터~
▶1년 구독료 : 48,000원
▶후후원원계계좌좌((예예금금주주 :: 정정기기남남))
하하나나은은행행 775588--991100229922--3366880077 // 농농협협 445555003300--5566--000055550099

정호성 전 청와대 비서관은 박
근혜 대통령이‘워크홀릭’수준으로
일을 했는데“관저에서 쉬기나 한
것처럼 잘못 알려지고, 매도돼 가
슴이 아프다”고 말했다. 그는“대통
령의 업무가 굉장히, 진짜 과중하
다”“24시간 국정에 올인하시는
분”이라며“그런데 요즘 언론에 나
오는 것을 보면 관저에서 쉬기나
하고 미용시술 받고 맨날 해외순
방 다니는 것만 좋아하고, 너무도
매도되고 희화화되서 그 부분이
가슴 아프다”고 말했다.
정 전 비서관은 19일 오후 헌법

재판소 1층 대심판정에서 열린 박
대통령 탄핵심판 7차 변론에서 국
회 소추위원단이“대통령이 하루에
몇 건의 문건을 검토하고 의논하
느냐”고 질문을 하자 이 같이 답변
했다. 그는 이 질문이 나오자“설
명을 좀 드리고 싶다”며 박 대통령
의 업무 스타일에 대해 비교적 자
세하게 설명했다.
정 전 비서관은“대통령께서는

24시간 국정에 올인하시는 분”이
라며“각 수석실에서 올라오는 보
고들이 굉장히 많고, 하루 100페이
지씩도 올라가는데 대통령은 단
한 장도 빼놓지 않고 하나하나 끝
까지 다 챙기고 밑줄 치면서 본다”
고 말했다.
박 대통령이 주말에도 거의 쉬

지 않고 일했다고 했다. 그는“주
말 같은 경우에도 (박 대통령으로
부터) 아침 7시나 7시30분이 되면
전화가 온다”며“그 전에 일찍 일
어나서 (각종 보고서를)보다가 너
무 일찍 전화를 하면 실례가 될까
봐 기다리다가 딱 그 때가 되면 전

화를 한다”고 말했다.
해외순방 때도 박 대통령은 거

의 쉬지 않고 일했다고 말했다. 정
전 비서관은“유럽, 미국으로 외국
순방을 가시면 비행기 내에서 12
시간 이상 보내는데, 이 때도 한
숨도 주무시지 않고, 계속 자료를
체크하고 수정한다”고 말했다.
정 전 비서관은 이어“(대통령

이)해외 순방 때 (비서실 등에서
올린)자료 등을 그냥 준 대로 읽는
것이 아니라 본인이 정상회담에
필요한 말씀 자료를 새로 작성했
다”고 했다. 대통령이 세일즈를 해
야 하는 사안, 기업 현안과 관련해
서는 외교안보수석, 경제수석, 외
교부장관 등에게 세세한 것 하나
까지 지시를 꼼꼼히 내리는 것을
보고“저렇게까지 다 챙길 필요가
있나 싶을 정도”였다고도 했다.
그는“국빈 만찬 자리에서도 뭐

하나라도 기업에 도움되려는 이야
기를 하면서 세일즈를 하느라 식사
를 거의 하지 못한다”며“(대통령
이) 국빈 만찬 끝나고 돌아와서 배
가 고파서 죽을 드신다”고 말했다.
그는 또“보통 해외 순방 한번

갔다오면 (박 대통령이) 하루 이틀
은 완전 탈진하는 경우가 많고, 외
국에 머물 때도 (기력이 빠져)링거
맞는 경우도 많다”고 밝혔다.
정 전 비서관은 세월호 참사 당

일 박 대통령이 다른 일정이 전혀
없이 관저에 있었던 사유에 대해
서도 설명했다. “그날 (다른 일정
을) 뺀 것은 내가 뺀 것”이라며
“대통령이 그 즈음에 피곤해 하셨

기 때문에 컨디션을 회복하시는
게 좋겠다 싶어서 그날 일정을 안
잡겠다고 보고드리고 일정을 뺐는
데 공교롭게 그날 사고가 났다”고
말했다.
이어“그날 특별히 피곤할 일이

있었나”란 질문에 정 전 비서관은
“대통령께서 업무가 굉장히, 진짜
과중하시다”면서“제가 가슴아픈
것 중 하나가 대통령이 요즘 언론
에 나오고 이런 것을 보면 관저에
서 쉬기나 하고 미용시술 받고 맨
날 외국에 해외순방 다니는 것만
좋아하는 것처럼 완전히 매도되고
희화화돼서 그 부분이 가슴 아프
다”고 말했다.
정 전 비서관은“대통령이 관저

에 있다고 해서 쉬는 게 아니다”며
“박 대통령은 업무에 파묻혀 사는
사람”이라고 말했다. 그는 이어
“대통령이‘좀 쉬어야 창의성도 나
오는데 놀지 않고 일만 해서 문제’
라고 했다”며“만기친람식으로 하
나하나 본인이 다 챙기는 게 문제
이지 뭘 안 보고 이런 문제가 아니
다”라고 말했다

최근 동아일보 이정훈 기자의
글 그리고 이 글과 관련된 중앙일
보, 국민일보 등의 연계 보도에 의
하면, 박근혜 대통령의 탄핵을 요
구하는 촛불집회에 중국정부의 공
작이 있었다는 주장이 나와 이를
접한 많은 국민들의 마음을 한층
더 무겁게 만들고 있다. 
사드관련 보도 내용을 담은 중

국 신문
기사에 의하면 (동아일보 저널

로그‘이정훈의 안보마당) 지난 1
월 중국 정부가 더불어민주당 의
원들이 방중하여 왕이 외교부장을
포함해 중국 정부 관계자들을 만
날 수 있게 한 것은 한국을 이간
질 하는 공작이며, 박근혜 대통령
에 대한 보복이라고 하였다. 아울
러 지금 한국에는 6만 여명이 넘
는 중국 유학생이 머물고 있는데,
중국이 이들을 박근혜 대통령 탄
핵을 위한 촛불 시위에 몰래 참여
시켰다고 주장하였다. 

그러면서 이
들 중국 유학
생들은 입을
다물고 있으면
중국 유학생과
우리 대학생들
은 구분하기
어렵다는 글
과 함께“우리
국민들은 모
르지만 중국 정보기관이 박 대통
령을 밀어내는 공작을 벌였다는
것은 정보 세계에서는 진실이다”
고 전했다. 아울러 주한 중국 유학
생 때문에 북한은 유사시 한국을
공격하기 어렵기 때문에 한편으로
는 중국 유학생이 한국 안보에 기
여하기도 하지만 다른 편으로는
중국의 국익을 실현하는 선봉대
역할을 할 수 있다고 주장하였다.
문제는 이 기사에 올라온 촛불

사진을 소개하는 글에“우리 국민
들은 중국이 주한 중국유학생들을

이 시위에 참여시켰다는 것을 모
른다”라고 적혀있다는 것이다. 우
리는 왜 우리 안보의 현안 중에
현안인 북한 핵 그리고 그것을 막
을 수 있는 대안이라고 불리는 사
드 배치와 관련되어, 중국이 어떻
게 우리의 내정에 개입하고 있는
지를 우리 국민들은 정작 왜 몰랐
을까? 라는 의문이 바로 그것이다. 
또한 그것과 관련되어 작년 11

월부터 불기 시작한 촛불집회가
이어지는 동안 중국 유학생의 개
입이란 충격적 소식은, 숨겨진 것
인지 아니면 지금에서야 드러나게
된 것인지도 정작 우리 국민들은
모르고 있었다는 것이다. 
촛불집회의 수많은 요구에 당당

히 들어가 있는 사드반대. 과연 이
문제에 중국이 주한 중국 유학생
들을 동원한 것이 사실이라면 그
동안 촛불집회를 취재하던 수많은
언론과 그 언론사의 소속 기자들
은 이들을 보고도 모른 척 한 것일
까? 아니면 정말 몰랐을까? 그럼에
도 이런 기사를 통해 지금이라도
우리 국민들이 이런 일이 있었다
는 것을 알게 된 것만으로도 그나
마 다행이라고 생각해야 할까?
안보에는 여야가 없다. 라는 말!

안보관련 이슈가 터질 때 마다 정
치권이 한결같이 하는 말이다. 그
럼에도 정작 북핵 관련 해법에는
정당간 타협점 없는 불협화음을
이제는 당연하게 여기고 있다. 그
래서인지 사드배치 문제를 두고
중국 유학생들이 동원되었다는 이
씁쓸한 기사는 우리나라의 정치인
들을 향한 또 다른 분노가 될 수
도 있을 것이란 생각을 하게 된다.
우리나라 우리 국민의 안위(安危)
가 달린 문제를 우리 국민만 모르
고 있다는 이 말이 너무나 수치스
럽게 다가오는 것은 나만의 생각
일까? 지금이라도 또 다른 국치
(國恥)를 막기 위해 안보, 외교문
제 만큼은 모든 국민이 한뜻이 되
어야 할 것이다.

박 대통령 24시간 국정에 올인 증언
해외순방때도박대통령은거의쉬지않고일했다

중국유학생동원된촛불집회(?)중국개입설확산
우리 국민만 몰랐다니.. 사실이라면 개탄(慨歎) 

[출처] 중국 유학생 동원된 촛불집회(?)중국 개입설 확산. 우리
국민만 몰랐다니.. 사실이라면 개탄(慨歎)

작년 연말을 기해 촛불세력이
태극기에 압도당하기 시작하면서
탄핵심판에도 적잖은 영향을 미
치게 될 것으로 판단한 더불어민
주당 등 야3당이 전세를 역전시켜
볼 요량으로 주말인 2월 11일, 강
남에서 청와대까지 1박 2일 철야
행진 시위에 총동원령을 내렸다.  
특히 지난 2월 4일 태극기애국

집회에는 육사와 3사 ROTC는 물
론 공군과 해군 예비역장교들이
대거 참여를 계기로 대세가 기울
자 그 동안 탄핵을 기정사실처럼
믿고 여유를 부리던 야3당 지도
부와 종북진영이 충격에 싸여 다
급해진 나머지 악수(惡手)를 두
게 된 것 같다.
3야 촛불 재 점화 시도는 ▲헌

법재판소의 조속한 탄핵인용 ▲
황교안 대통령권한대행에게 특검
기간연장 ▲대통령의 자진퇴진
압박 등 기존의 요구를 되풀이
한는데 더하여 ▲황교안 대통령
권한대행의 대선출마기회를 원천
적으로 봉쇄하려는 술수를 감추
고 있다고 보아야 한다. 보다 근
본적 목적은 국민여론에“촛불이

죽지 않았음”을 알리고 헌재로
하여금 탄핵을 인용토록 압력과
위협을 가하면서 민노총과‘퇴진
대책위’등 종북세력과 결속을
강화하고 3야 간 공조(共助)를
다져 세 확장을 꾀하는 한편, 전
세만회와 역전의 발판을 마련해
보려는 것이다. 

그렇다면, 어떠한 투쟁전략과
수법으로 나올 것인가? 
야권 내 투쟁가들은 세상을 혁

명의 동맹자와 투쟁의 대상으로
갈라놓고 정권탈취와 체제전복에
장애가 되는 적대세력을 대중과
분리 고립 약화시키기 위해 교묘
한 선전선동과 자극으로 적개심
및 증오심을 고취, 분노한 민중
이 무차별 무제한 폭력투쟁에 나
서게 하려 들 것이다.
촛불세력이 기획한 강남에서

청와대까지 밤샘행진은 서울전역
을 촛불투쟁의 전선으로 확대하
여 수도권전역의 교통을 마비시
키는 등 본때를 보여 촛불의 위
세를 과시하고 경찰력을 분산시
킴과 동시에 총리공관과 청와대
등 주요목표에 대한 경비에 허점

을 조성하려는 술수로 볼 수도
있다.
이 틈을 타서 일부 극렬분자들

이 청와대 월담으로 총격을 유도
하거나 총리공관과 정부종합청
사 등에 대한 동시다발적인 기습
점거 농성기도로 자해공갈단식
불상사를 유발, 이로서 민심을
격앙시켜 폭동소요봉기의 계기
를 조성하려 들 수도 있다.
촛불시위대의 심야 도심행진간

닥치는 대로 폭력을 휘둘러 공권
력 무력화와 공포심 유발 등 무
질서와 혼란을 조성 그로 인한
피해와 원성을 마치“탄핵기각을
우려하는 시민의 반감이 폭발한
것으로 포장 민심선동에 악용”하
려 들지도 모른다.
무엇보다 우려 되는 바는 국면

전환과 반격의 계기 마련을 위해
태극기행진을 방해 대규모 충돌
을 유발하거나‘불화살’작전과‘시
신투쟁’같은 극단적 상황을 연
출할 수도 있다는 점이며, 전교
조에 등 떠밀려 촛불을 들고 나
섰던 초중고 어린학생을 희생시
켜 폭동의 불씨로 삼는 만행까지

벌일 소지도 없지 않다는 사실이
다. 
이에 더하여 혼란이 극에 달할

경우 이를 기화로 국내 요소요소
에 사전에 침투 잠복해 있던 남
파간첩 및 지하당 조직과 은밀하
게 양성해 놓은 RO 잔당 등 대남
폭력적화혁명 전위대가 일시에
봉기, 북한군의 개입을 자초하는
등의 극한상황으로 치달을 우려
도 없지 않은 바 이에 대하여는
어떤 희생, 어떤 대가를 치러도
반드시 막아내야 할 것이다.
추미애가 내린 총동원령으로

극단적인 국내혼란사태가 발생하
면 이는 북괴도발에 대한 초대장
이자 게릴라 침투 등 군사개입과
위협의 빌미가 될 수 있는 것이
다. 촛불소요를 획책하는 3야와
종북진영은 이로 인해서 초래될
모든 결과에 대하여 엄중한 책임
을 피할 수 없다는 사실을 직시
하여 자중자애 할 것을 경고하는
바이다.
만약 거야가 국회를 버리고 거

리로 나서 종북폭도들과 이와 같
은 무질서와 혼란을 야기, 헌정
중단이라는 불행한 사태가 초래
된다면 역설적으로 국회해산과
국가개조의 계기가 될 수도 있으
리란 점에 한 가닥 위안을 삼아
보려 한다.

3야촛불이초래할파국에책임져야
더민주 추미애‘당원총동원령’, 장외폭력투쟁 혼란 및 국가위기조성



2017년 2월 19일 (주일) 제106호 3기기독독뉴뉴스스

2017년표어: 다시한번

“요셉의활은도리어굳세며
그의팔은힘이있으니

이는야곱의 전능자이스라엘의
반석인목자의손을
힘입음이라”(창49:24)

지향하는 4대목표
예배생활의모범이되는교회

선교활동의모범이되는교회

부흥성장의모범이되는교회

축복생활의모범이되는교회

예배시간안내
주일예배 1부 : 오전9시30분

2부 : 오전11시
주일저녁예배 오후7시
수요예배 수요일오후8시
금요철야기도 금요일오후10시
토요철야예배 토요일오후10시

유치부 오전11시

주일학교 오전11시
청년·대학부 오후2시
중·고등부 오후2시30분

신앙생활수칙
절대하나님중심
절대말씀중심
절대교회중심
위계질서존중

나눔실천의생활화

담임 소진우 목사
PASTOR  SO  JIN  WOO

·열방부흥선교협의회 총재
·극동방송 칼럼리스트
·CBS TV 컬럼리스트
·지저스타임즈 사장
·JTN TV, 신문 컬럼리스트

H·P : 010-8753-7179

교회 : (02) 934-1232(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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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2월 3일(금) 오전 11시 의
정부 소재 예복교회(소진우 목사/
본지 사장)에서 지저스타임즈
(JTNTV)신문방송은 먼저 1부 신
년감사예배를 드리고, 2부 순서로
이사회 및 언론부흥사협의회 월례
회를 가졌다. 
이날 사무국장 곽영민 목사의

인도로 시작된 감사예배는 노병주
목사(상임이사/취재부장)의 대표
기도와 도깊음 목사의 찬양 (찬양
선교사), 꾸미오리 기독무용단(김
창숙 목사/공동회장)의 찬양과 무
용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렸다. 
본지 부이사장이며, 언부협 부총

재 정대성 목사(삼성중앙교회)는
빌4:6-7의 본문을 통해“기도의 자
원을 가지고 살라”라는 제목의 말
씀을 전하면서“우리는 살아가면
서 힘들고 어려운 일들을 당할 때
하나님은 우리에게 아무 것도 염
려하지 말고 기도와 간구로 감사
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며 말씀을
전했다. 
그러므로 믿음의 사람은 불편함

속에서도 감사할 것을 볼 수 있는
눈이 있어야 하고, 어려운 중에서
도 되게 하시는 주님을 볼 수 있
는 눈이 있어야 하고 기도가 있어

야 한다”또한“2017년 지저스타임
즈가 많은 사람들이 세상을 보는
눈을 바꾸는 역할을 감당하는 긍
정적인 신문, 사람들에게 소망을
주는 신문”이 되기를 바란다고 했
다.
이어 우제성 목사(운영이사)의

섹소폰연수로 봉헌찬송을, 백운성
목사(안산지사장/총무국장)가 봉
헌기도를, 한홍교 목사(한기보협
상임이사/호헌총회장)가 축사를,

이흥희 목사(국제에눅부흥사부총
재)가 권면하고, 소진우 목사(사장
/연수원장)와 정기남 목사(대표이
사/상임대표)가 각각 신년인사로
감사했다.
이날 미 LA크리스천헤럴드 및

CHTV18.10 신문방송사장 김창호
목사 외 직원일동은 다음과 같이
축사를 전해왔다. 지저스타임즈가
2017년에는 더욱 발전하며 사랑과
협력을 강조하셨고 또 지난 1년

동안 지저스타임즈에서 주님의 복
음을 위하여 애쓰시고 어려운 여
건 속에서도 주님을 증거하는 일
에 최선을 다해온 사원 여러분들
에게 감사와 격려와 축복을 기원
했다. 
이어 사무국장 곽영민 목사의

인도로 신문사와 지사를 위하여,
문서 선교와 방송을 통한 세계복
음화를 위하여, 국내외 50여 지사
를 위하여, 미국 LA 크리스천헤럴
드 및 CHTV18.10 휴사를 위하여,
국가 안녕과 민족복음화를 위하여,
예복교회와 회원들 교회를 위하여
함께 통성으로 기도하고, 대표이사
정기남 목사(발행인)의 축도로 예
배를 마쳤다. 
이날 대표이사 정기남 목사는

부이사장 장한국 목사의 기도로
이사회를 열고, 새롭게 더욱더 겸
허한 자세로 신문사를 섬기며 기
도하고 나가겠다는 소감을 밝히고,
이혜진 목사(부사장)의 기도로 이
사회를 마쳤다.
한편 예복교회를 섬기는 집사님

내외의 정성을 다한 애찬을 통하
여 신문방송사의 모든 직원과 이
사진들은 덕담을 나누는 등 화기
애애한 자리가 되었다.   

지저스타임즈(JTNTV)신문방송 신년기도회 가져
28개전국지사및MOU를채결한신문방송과해외지사의발전을위해

한국기독교총연합회(이하 한기
총) 제28회 총회가 1월 31일(화)
오전 10시 한국기독교연합회관 대
강당에서 개최됐다.
이날 총회에서는 단독 출마한

현 대표회장 이영훈 목사(기하성
여의도 총회장, 여의도순복음교
회)가 박수로 추대되고 한기총 제
22대 대표회장으로 연임하게 됐다.
최성규 목사(한기총 증경대표회

장, 국민대통합위원회 위원장)는
총회에 앞서 축사를 통해“한경
직·조용기·정진경 목사님을 중
심으로 시작된 한기총이 여기까지
왔는데, 이영훈 목사님이 어려운
중에 대표회장을 맡으셔서 잘 이
끌어 주셨다”고 말했다.
대표회장 이영훈 목사는 개회에

앞서“종교개혁 500주년을 맞아, 우
리 한기총부터 새롭게 개혁되고
한국교회 개혁에 앞장서야겠다”며
“한국교회 연합과 일치를 위해 최
선을 다하고, 그 어느 때보다도 극
성을 부리고 있는 신천지를 비롯
한 이단들을 강력하게 대처해 막

아내며, 물밀듯
밀려오면서 한
국 전통문화를
무너뜨리고 기
독교의 존립을
어렵게 하는
이슬람과 동성
애 등 모든 사
조를 막아내
자”고 말했다.
이영훈 대표

회장은 “한국
기독교가 한
마음 되어 나
라와 민족을 위해 사회적 모든 문
제에 대처하고, 이를 위해 최선을
다할 것을 약속드리고 여러분께도
부탁드린다”며“그런 의미에서 28
년째 한기총 창립 이후 함께하면
서 뜻을 같이 하고 힘을 합해주신
모든 교단 임원 회원 여러분들과
단체 임원 회원 여러분들께 깊이
감사드린다”고 말했다.
이날 총회는 총대 333명 중 참

석 207명, 위임 28명으로 성수가

되었다. 전회의록 채택, 2016년도
경과 및 사업보고, 감사보고와 결
산보고 후 대표회장 선출의 건을
다뤘다.
“단독 후보이므로 박수로 추대
하자”는 의견에 대해 잠시 이의가
제기되기도 했으나, 이에 대한 거
수투표 결과‘추대’의견이 181명
으로 나오면서 기립박수로 이 대
표회장이 추대됐다.
이영훈 대표회장은 당선 후“박

수 추대에 반대하는 분들의 마음
을 깊이 담아, 소수의 의견도 경청
하고 한기총 발전을 위해 일하면
서 소수 의견이 소외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이후
남은 안건은 임원회에서 처리하기
로 하고, 총회는 폐회했다.

한기총제22대대표회장에이영훈목사연임
한기총부터 새롭게 개혁되고 한국교회 개혁에 앞장서겠다 다짐

대한민국의 정체성을 송두리째
짓 밝는 매국적 행위에 국민은 분
노한다.
대통령은 국가의 수반이자 국민

을 대표한다. 대통령의 권위와 명
예를 지켜주는 것이 국민의 도리
이자 의무이다. 비록 대통령이 탄
핵소추를 받아 헌재의 판결을 지
켜봐야하는 상황이지만 도를 넘는
대통령 비하와 모독은 물론 성희
롱 그림전시를 지켜보는 국민들의
심정은 참으로 참담하기 그지없다. 

■예술을빙자한국가원수모독죄, 성희
롱범죄를검찰은즉각체포하라
더불어민주당 표창원의원이 기

획한 전시회에 내걸린 여성대통령
의 누드화는 국민의 한 사람으로
서 차마 눈뜨고 볼 수 없는 천박한
것으로 예술을 빙자한 국가원수모
독이자 성희롱 범죄로서 경찰과
검찰은 즉각 관련자들을 조사할
것을 촉구한다.

■광화문촛불시위대통령성행위묘사
걸개그림관련자를즉각체포하라
또한 광화문 촛불시위 현장에

대통령의 성행위가 묘사된 걸개그
림이 등장했다. 어느 나라 국민이
이처럼 대통령을 성적으로 모독하
는 행위를 할 수 있단 말인가? 이
런 행위를 하는 자들을 과연 대한
민국 국민이라고 말 할수 있단 말
인가? 경찰과 검찰은 즉각 이들을
음란물공연 등의 범죄로 즉각 체
포하라 대통령 신분 이전에 반드
시 존중되어야 할 것은 인간의 존
엄성이다. 이마저 훼손한 대통령에
대한 성희롱은 인격살인 중대 범
죄이다. 경탈 검찰을 마땅히 범죄
로서 다스릴 것을 촉구한다. 

■상명대는대통령누드화작가교수를
즉각파면하라!
대통령 누드화를 그린 작가가

상명대학 교수로 재직한다는 사실
에 놀라움을 금할 길 없다. 대학당
국은 해당교수를 즉시 파면시킬

것을 촉구한다. 예술과 표현의 자
유를 빙자하여 한 사람의 인권을
짓밟는 야만적 행위를 묵과해서는
안 된다. 또한 해당교수는 숭고한
젊은 병사들의 목숨을 앗아간 천
안함 폭침 사건을 북한 소행이 아
니라는 식의 주장으로 숭고한 젊
은 병사들의 희생을 북한 옹호와
맞바꾸는 행위를 서슴지 않았다.
차세대 인재를 육성하는 대학에서
편향된 사고와 비윤리적 사고방식
을 가진 자를 아카데미전당에서
퇴출시킬 것을 촉구한다. 

■표창원을즉각국회에서추방하라!
이번 대통령 누드화 전시를 기

획한 더불어민주당 표창원 의원을
국회에서 추방할 것을 강력히 촉
구한다. 국회에서 여성대통령 희화
한 성희롱 전시회를 열도록 기획
한 표의원은 국가원수 모독과 성
희롱을 배후에서 기확한 자로서
결코 대한민국 국회에서 있어서는
안 되는 자이다. 더불어민주당은

표창원을 국회에서 즉각 추방할
것을 촉구한다. 

■국회의원들은대오각성하라!
국회에서 대통령 성희롱 그림이

버젓이 전시되고 있음에도 이를
저지하지 못한 국회의원들 역시
국가원수 모독과 성희롱을 방조한
공범자이다. 입법을 국회에서 자행
되는 범법행위를 방치한 행위야
말로 대한민국 국회가 지탄받아야
마땅하다. 

■국회의원은대오각성하라.
나라사랑기독인연합은 1천만 기

독교인들을 대표하여 희대의 국가
원수모독과 성희롱 사건이 어떻게
처리되는지 똑똑히 지켜보고자 한
다. 만약 이런 자를 옹호하고 두둔
하는 정당과 대선후보를 우리는
공범자로 규정하며 단호히 거부함
을 밝히고 해당 정당과 대선후보
에 대하여 거부운동에 들어갈 것
을 밝힌다. 

나라사랑기독인연합
공동상임의장 권영해 류광수

미래 군 구조개혁과 관련해 국
방부가 도내 접경지역 군부대의
해체 및 이전이 논의 중인 것으로
알려지면서 지역 내 혼란이 가중
되고 있다. 최근 철원 지역에 주둔
중인 육군 6사단이 경기 포천 일
대로 옮겨갈 것이란 예상이 나오
면서 지역 내 반발이 거세지고 있
다. 또 홍천은 11사단, 화천은 27
사단의 해체 소식이 알려졌고 인
제군은 2사단 2개 연대가 양구 지
역으로 이동될 것으로 예측됐다.
양양의 8군단 역시 해체되고 원

주의 1군사령부는 서부전선을 총
괄하는 3군사령부와 통합이 결정
됐다. 이에 따라 접경지역 주민들
은 지역 경제에 군이 차지하는 비
중이 높은 만큼 상황을 지켜보고
있다. 군사령부가 2010년 발표한

자료에 따르면 도내 육해공군 주
둔 병력이 지역경제에 미치는 효
과는 연간 2조7,000억원에 이를 정
도로 영향력이 엄청나다.
접경지역 1개 사단이 연간 1,000

억원의 직간접적 경제 효과를 유
발한다는 연구 결과도 있다. 반면
국방개혁 계획상 부사관 비율이

점차 높아짐에 따라 오히려 실질
적인 소비층이 늘어 지역 경제 타
격은 최소화 될 것이란 예상도 나
오고 있다. 각 지역번영회는 국방
부가 지역과 상생할 수 있는 대책
을 내놓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
편 도내 강릉과 원주 국군병원도
폐쇄가 결정됐다.

국가원수 모독과 여성대통령 성희롱 관련자 처벌하라

육군 6사단, 11사단 27사단 해체, 강릉.원주 국군병원 폐쇄결정

국가위기군병력감축소식에접경지역긴장감고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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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나님은 인간을 창조하시고 자신의
자녀가 사랑스러워 자신의 가장 값진
자유의지라는 보배의 검을 주셨습니다.
이것은 무엇이든 자신이 원하는 것을
마음대로 할 수 있는 자유를 우리에게
주신 것입니다. 자유란 얼마나 귀하고
소중한 선물입니까. 자유가 없는 세상
은 상상조차하기 두렵습니다. 
그런데 세상은 이 귀한 자유를 남용

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자유라고 하
는 미명하에 자신의 사욕을 위해서 온
갖 음모와 중상모략으로 상대방을 음해
하고 해하려 하는 것은 선한 자유가 아
니라 악한 자유이기 때문입니다. 이때
상대방이 억울하여 반격이라도 시작되
면 서로 죽기 살기로 목숨을 건 싸움으
로 발전하는 모습들을 볼 수 있습니다.
그보다 더 무서운 것은 이 틈새를 이용
하여 양의 탈을 쓰고 숨어 기회만 보던
늑대들이 탐욕의 이빨을 드러내며 배신
과 배반의 굿판을 벌리는 일입니다. 이
것은 자유가 아닙니다. 
현재 우리의 조국 대한민국에서 일어

나고 있는 사태를 바라볼 때 두렵습니
다. 내 의지와는 상관없이 내가 배신과
배반의 세월 한 가운데 서있기 때문입
니다. 하나님께서도 인간을 창조하실
때 자유의지를 주시면서 배신과 배반을
염려 하신 것 같습니다. 그래서인지 하
나님은 에덴동산 중앙에 선악과라는 제
어장치를 두시고“따먹지 말라 따먹는
날에는 반드시 죽으리라”는 엄명을 하
셨든 것은 아닌지요.
그러나 결국 하나님의 염려는 현실화

되고 말았습니다. 아담과 하와는 하나
님의 사랑을 배신하고 엄중한 법을 어
겨 선악과를 따먹고 말았습니다. 그들
의 눈은 밝아 졌지만 진리가 없어 선악
을 자기중심적으로 판단하게 되었습니
다. 하나님이 없는 인간들은 자신들이
하나님 자리에 올라가 서로가 서로를
정죄하며 다투게 되었습니다. 그 뒤로
부터 인간에게는 하나님을 배신한 것에
대한 두려움이 찾아 왔고 고난과 고통
의 세월이 따르게 되었습니다. 이후 인
간들은 배신의 원죄로 말미암아 고난
중에 살다가 지옥으로 갈 수밖에 없게
된 것입니다.
하나님은 사랑하는 자녀들을 불쌍히

여기셨습니다. 선악과로 인하여 타락한
그들을 구원하시고자 선악을 분별하는
율법, 즉 십계명을 주시고 반드시 지켜
라 하셨던 것입니다. 바로 십계명이 선
악과였으며, 인간이 영원토록 지켜야 될
윤리와 도덕이었습니다. 이것은 주님도
강조를 하셨습니다. 이것을 지키는 자는

선이고 이것을 지키지 않는 자는 악이
되는 것입니다. 인간이라면 윤리와 도덕
은 반드시 지켜야 될 기본적인 도리요
계명으로 이것을 지키지 못하면 짐승만
도 못한 자가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안타깝게도 영원히 지켜야 될

지고의 가치인 윤리 도덕이 상실 되었
습니다. 삶의 원칙인 기본질서의 파괴로
동성애가 합법화 되고 간통죄가 없어졌
습니다. 조국을 배반하고, 자신이 모시
던 주군을 배반하며, 아내와 남편이 서
로 배반하고 배신해도 죄의식 좇아 갖
지 않는 무서운 세상이 되었습니다. 
이건 아닙니다. 이런 세상은 하나님

이 원하시는 세상이 아닙니다. 인간이
반드시 지켜야 될 윤리와 도덕을 지키
지 못할 때는 하나님의 심판이 있기 전
에 세상의 심판을 먼저 받게 됩니다. 하
나님이 주신 윤리를 어긴 자들을 세상
에서는 배신자들이라 부릅니다. “배신
자여 배신자여”하는 노래가 있듯이 그
들에게는 평생 배신자라는 꼬리표가 따
라 다닙니다. 
자녀들은 배신자의 자식, 배신자의 가

족들이라는 소리를 듣게 됩니다. 그래서
배신자는 남의 눈치를 보게 되고 항상
두려움을 느끼며 살아가게 됩니다. 또
자신도 언제 배신을 당할 줄 모른다는
두려움에 떨며 또 다른 배신을 하게 됩
니다. 이것은 큰 죄악입니다. 죄악의 아
이콘인 배신과 배반의 세상, 이 나라 젊
은이들이 배울 가, 나는 그것이 두렵다
는 말입니다. 배신과 배반의 이유를 살
펴보면 첫째 자신의 죄가 탄로나 처벌
이 두려울 때, 둘째 자신의 탐욕을 채우
기 위하여, 셋째 이간질이나 모함에 걸
렸을 때, 넷째 정책적으로 거짓 투항 할
때, 다섯 번째 전쟁에서 패한 후 살려고
배신하고 배반 할 때 등 모두 동기가
불순하고 불의한 것들입니다. 
하나님은 레위기 26장 15절과 17절에

서“나의 규례를 멸시하며 마음에 나의
법도를 싫어하여 나의 모든 계명을 준
행치 아니하며 나의 언약을 배반할 찐
대”“내가 너희를 치리니 너희가 너희
대적에게 패할 것이요 너희를 미워하는
자가 너희를 다스릴 것이며 너희는 좇
는 자가 없어도 도망하리라”라고 말씀
하십니다. 진리는 변하는 것이 아니라
영원한 것입니다. 
중국 역사 소설 삼국지에 보면 난세

일수록 영웅호걸들이 난무했고 이때에
도 약 사십 여명 이상의 약삭빠른 배신
과 배반자들이 날뛰었습니다. 그중에
서너 명의 배반자를 예로 들어 보겠습
니다. 

첫째 서주의 유비 밑으로 들어가 충
성을 다하는 척하던 여포는 자기의 주
군으로 모시던 유비를 배신하고 서주의
땅을 빼앗아 맹주가 되었습니다. 윤리
적 정당성을 갖지 못한 여포는 배신자
로 낙인찍혀 결국 조조와 유비에게 사
로잡혀 참수를 당했습니다. 
두 번째 촉의 미방은 오나라에 항복

하였다가 오나라 마충의 목을 베어 촉
에 다시 재 항복 하였지만 촉의 유비에
게 죽고 말았습니다. 
세 번째는 촉의 장비를 죽이고 오나

라에 항복한 장달은 오나라의 장병이
사신으로 촉에 갈 때 압송도중 장비의
장남 장포의 칼에 맞아 죽었습니다. 이
렇게 동서고금을 막론하고 인간의 기본
적인 윤리를 어긴 배신자나 배반자들의
끝이 대개는 좋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오늘날 우리 사회가 공의로운 정상적

인 사회가 되려면 먼저 인간의 기본적
정신인 윤리와 도덕이 속히 회복되고
진리의 원칙이 살아있는 인격적인 나라
가 되지 않으면 안 됩니다. 그렇지 않으
면 배신과 배반 사회의 악순환이 반복
되는 절망적인 세상이 되어 인류의 파
탄은 물론 하나님의 심판을 받게 될 것
입니다. 
그럼으로 현재와 같은 세상을 만든

죄를 하나님께서 묻는다면 첫째 기독교
의 목회자들이야 말로 자유로울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목사들을
하나님의 종으로 삼아 진리의 말씀을
전파하여 죄악 된 세상을 공의로운 하
나님의 나라로 만들라 하셨기 때문입니
다. 이 사명은 이 땅의 권세 잡은 자나
박식 자나 돈 많은 자들에게 준 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의 종들에게만 준
권세입니다. 
세상 권세 자들 일지라도 하나님 앞

에 나와 하나님의 말씀으로 양육 받고
죄악에서 떠나 선을 행하며 구원받아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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될 것입니다. 목회자들이여 크리스천들
이여 우리가 먼저 회개하고 하나님의
영성으로 깨어나 진리의 말씀으로 돌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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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를 지켜보시고 계십니다.

배신과배반의세월
송택규 목사
(지저스타임즈 주필)

대한예수교
장 로 회 삼성중앙교회

당회장 정 대 성 목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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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김포시운곡로9번길15, (장기동131)  ☎ 010-6418-3468

2017 표어
●선교하는 교회
●사랑하는 교회
●부흥하는 교회

예/배/시/간 /안 /내
·매일새벽예배 : 새벽 5:30
·주일낮예배 : 오전11:00
·주일찬양예배 : 오후 2:00 
·저녁 기도회 : 매일오후 8:00
·토요직분자교육 : 오후 7:00
·청년 / 학생부 : 통합예배
·수요예배 : 오후 7:30
·금요철야예배 : 금요일오후 7:30

대한예수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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GOODTV가‘사단법인 한국전기이륜
차배달라이더협회’와 업무협약을 맺고
복음통일선교사역을 위한 협력에 적극
나서기로 했다.
GOODTV기독교복음방송(대표이사 김

명전)과 사단법인 한국전기이륜차배달
라이더협회(회장 안상수 ‘이하
KEVDA’)는 3일 서울 여의도 국회의원
회관에서‘100만 일자리 창출과 전기이
륜 복음카 보급을 위한’업무협약을 체
결했다.
KEVDA는 오토바이를 이용한 배달 체

계에서 나타나는 각종 소음 공해 및 미
세번지 유발, 고용의 불안정성, 사고 발
생 시 미온적인 처리 등의 문제를 개선
하기 위해 2015년 9월 발족했다.
KEVDA는 기존 배달 오토바이를 전기

이륜차로 대체하고, 배달종사자를 위한
체계적인 교육을 실시하는 등 친환경문
화 혁신사업을 통한 △안정적인 일자리
창출 △친환경 청정도시 가꾸기 △미세
먼지제거 △소음공해 방지 등의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특히 협회의 대표를 맡
고 있는 안상수 회장은 계산중앙교회
권사이며, 현역 국회의원(새누리당)으로
활동하고 있다.
‘전기이륜 복음전도카’는 전기를 동
력으로 움직이는 스마트 전기차로, 하루

약 200원의 전기 충전만으로 지역을 돌
아다니며 손쉽게 복음을 전파할 수 있
어 차세대 전도 매채로 각광받고 있다.
KEVDA안상수 회장은“복음카를 선교

수단으로 활용하는 것은 무엇보다 하나
님이 기뻐하실 일”이라며“이 협약으로
대한민국 천만 성도가 복음 전파에 앞
장서 나라의 어려움을 극복하고 함께
힘을 모으길 바란다”고 밝혔다.
GOODTV김명전 대표이사는“올해로

창사 20주년 맞은 GOODTV는 복음통일
선교사역을 전개하고 있다”며“이번 업
무협약 체결로 하나님의 복음사역에 복
음카를 사용하는 것은 물론, 이를 통해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자연의 섭리를 보
건하고 지켜낼 수 있는 일석이조의 효
과를 얻게 될 것”이라고 전했다.
양 기관은 이번 협약을 통해 복음통

일선교사역을 위한 다양한 협력 방안을
모색하는 한편‘전기이륜 복음전도카’
를 이용한 새로운 전도 모델을 제시해
이를 한국교회에 보급할 예정이다.
GOODTV는 IPTV(KT 234번, SK 303

번), 케이블TV(CJ 323번, 티브로드 224
번, 딜라이브 303번, HCN 614번) 및 홈
페이지(www.goodtv.co.kr)에서 시청할
수 있다.

“하나님 복음, ‘전기이륜 복음카’로 전해요”

2월 3일(금)~5일(주일) 청년선교국
속장들이 광림수도원으로 <임원전지훈
련>을 다녀왔다. 새롭게 한 해를 시작하
면서 임원들의 영성과 리더십을 점검하
고 기도와 말씀으로 채우는 시간이 되
었을 뿐 아니라 말씀과 나눔으로 교구
별로 하나 되는 시간이었다. 이번 청년
<임원전지훈련>은 사도행전의 마가 다
락방 120명에게 임했던 성령의 임재를
사모하는 다락방채플에서 이루어졌기에
그 의의가 더 크다. 
청년선교국 이상완 목사의 말씀과 영

성, 리더십, 루터 종교개혁 500주년을
맞아 기독교 역사와 현 시점과 앞으로
의 전망을 내다보는 심도있는 강의가
이루어졌다. 영성 강의에서는‘4가지 정
신(Four Sprit)’이라는 주제로 말씀의 해
석자가 아닌 계시 전달자, 변화를 일으
키는 영적 운동가, 공동체를 구성하고
참여시키는 조직가, 도전하는 전도자가
되도록 고무시켰으며, 감리교의 뿌리인
존 웨슬리의 목회를 설명했다. 
속장들은 자신들이 속회를 맡고 있기

에 강의가 더욱 현실감 있게 다가왔고

가야할 방향을 찾았다. 특히 리더십 강
의가 압권이었다. 현대사회에서 요구하
는 최신 리더십 이론을 바탕으로 교회
공동체에서 필요한 8가지 리더십에 대해
설득력 있으면서도 실제 사례를 들어 재
미있게 이야기했다. 늘 그렇듯 청년들은
강의 하나도 놓치지 않기 위해 녹음하고
바쁘게 필기하는 모습을 보였다.
역시 광림청년선교국은 말씀을 사모

하는 공동체다. 리더십 강의는 더 많은
사람들과 공유하고 싶을 만큼 명쾌했다.
이어 종교개혁에 대한 강의도 마틴 루
터의 종교개혁과 칼빈의 개혁주의를 바
탕으로 현 기독교의 위치를 알고 시야
를 넓혀주며 전도의 사명을 되새기는
계기가 되었다. <임원전지훈련>에 참여
한 한 청년은 강의와 말씀이 모두 주옥
같았다고 고백했다.
청년들은 늦은 시각까지 시간가는 줄

모르고 말씀과 강의를 듣고 들은 말씀
에 자신의 삶과 속회를 비추어 기도하
고 나눔을 이어나갔다. 이를 통해 각 속
회마다, 지구와 교구마다 마가다락방에
임하셨던 성령의 임재로 부흥의 불길이
퍼져 광림교회와 광림청년선교국, 이 나
라의 청년들, 세계 열방의 부흥으로 꽃
피우길 기도한다.  

청년들, 믿음안에서도전하는전도자되길다짐
2월 3일~5일, 광림수도원에서 <임원전지훈련> 가져

영적으로 성장하며 하나님께 가까이 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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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벧엘교회)

상임이사

최낙현 목사
(산성그리스도의교회)

상임이사

박용숙 목사
(주성청각장애인교회)

상임이사

박수영 목사
(대구행복샘교회)

상임이사

이기학 목사
(포항아름다운교회)

상임이사

주은총 목사
(은총기도원장)

상임이사

이상중 목사
(새용진교회)

상임이사

서명범 목사
(공덕교회)

상임이사

곽완근 목사
(두란노교회)

상임이사

김상익 목사
(신풍교회)

상임이사

노병주 목사
(취재부장)

실무이사

김선우 목사
(언부협공동회장)

실무이사

배정희 목사
(믿음교회)

실무이사

배문자 목사
(그리심산교회)

실무이사

류기형 목사
(함동충청신대원 학장)

총무이사

조영만 목사
(시온교회)

운영이사

김부경 목사
(갈보리교회)

운영이사및 회계

유순옥 목사
(조예교정선교회)

총무국장

백운성 목사
(안산지사사장)

운영이사

김창숙 목사
(예능부기자)

운영이사

우제성 목사
(영풍월드교회)

운영이사

배영자 목사
(금천시온교회)

문 전 대표는 13일 대선후보 선
출을 위한 당내 경선 예비후보에
등록한 후 오전 11시부터 30분 간
격으로 한국기독교총연합회(대표
회장 이영훈 목사), 한국교회연합
회(대표회장 정서영 목사)를 차례
로 방문했다.
문 전 대표는“공식적인 출마 선

언을 하기에 앞서 기독교 지도자들
과 만나 당부 말씀을 듣고 기도를
부탁드리려고 방문하게 됐다”고 말
했다. 이영훈 대표회장은“양극화
해소를 위해 정치권이 분발해 달
라”며 사회의 분열과 갈등이 멈춰
질 수 있도록 특별히 통합을 위해
힘써줄 것을 당부했다.
문 전 대표는“그 동안 정치가

통합의 역할을 제대로 하지 못했
다. 정상적이고 상식적인 나라를

만들기 위해 각별히 노력하겠다”고
화답했다. 이후 비공개로 진행된
대화에서 이 대표회장은 동성애에
대한 문 전 대표와 더불어민주당의
입장을 질문한 것으로 알려졌다.
문 전 대표는“동성애를 지지하지
는 않지만, 성소수자라고 해서 차
별을 해서는 안 된다고 생각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한교연 정서영 대표회장을

만난 문 전 대표는 30분간 비공개
로 진행된 대화에서 정서영 대표회
장은 기독교계의 가장 큰 이슈인
동성애 문제와 종교인과세 문제에
대한 문 전 대표의 입장이 어떤지,
민주당의 당론이 어떤지 물었다. 
이에 대해 문 전 대표는“나는

동성애를 지지하는 사람이 아니다”
라고 잘라 말하면서“다만 헌법과

국가인권위원회 법에 명시된 것처
럼 성소수자라고 해서 차별을 해서
는 안된다고 생각하고 있다”고 말
했다. 또한“서울시가 동성애 퀴어
축제를 서울광장에 허가하는 바람
에 마치 민주당이 동성애를 묵인하
거나 조장하는 듯한 오해를 받고
있는데 이는 사실과 다르다”면서
“서울시측에서는 성소수자라고 차
별받아서는 안 된다는 규정에 따라
광장 사용을 허가한 것으로 안다”
고 밝혔다. 
아울러 정 대표회장은“내년 1월

1일부터 시행 예정인 종교인 과세
에 대해 기독교인들이 납득하지 못
하고 있다”며“교회에 대한 세무사
찰을 마음대로 할 수 있는 길을 열
어놓는 것은 아닌지 우려된다”고
말했다.

배석한 황인찬 목사가“민주당
의원 중에 총선과정에서 지역민에
게 표를 얻기 위해 동성애를 반대
한다고 밝히고 당선되고 난 후에
보란 듯이 입장을 바꾸어 SNS 등
에 기독교계를 조롱하는 듯한 글을
올리는 의원을 보면서 배신감과 함
께 개탄을 금할 수 없다”고 지적하
자 문 전 대표는“그런 일이 있어
선 안 된다면서 잘 유념하겠다”고
말했다. 
문 전 대표와 함께 방문한 김진

표 의원(더불어민주당 기독신우회
장)은“여야 기독의원 모두가 이
문제에 대해서 공감하고 있다”며
“법 자체를 바꾸기는 어렵더라도
교계가 걱정하지 않도록 하겠다”고
답변했다.
한편, 이날 문 전 대표의 교계

연합기관 방문에는 총괄선대본부
장을 맡은 송영길 의원을 비롯해
김진표 의원(더불어민주당 기독신
우회장), 송기헌 의원, 박찬대 의
원, 나종민 교수(남서울대)등이 배
석했다.

문재인 민주당 전 대표 한기총, 한교연 내방
동성애지지하지않지만헌법과국가인위원회법은따라야!

지난 2월 6일(월) 오전 11시 안
산에 소재한 늘푸른교회(정신복 목
사)에서 안산시기독교연합회(이하
안기연) 주관으로 2017년 안기연
부활절 연합예배를 위한 발대식을
안기연 회장 조종제 목사를 비롯하
여 회원 60여명의 목회자들이 모여
가지게 되었다.
종교개혁 500주년을 맞이하는 해

에 안기연은 한국교회가 지금 큰 위
기에 직면해 있다고 보고, 종교 다
원주의의 물결로 인한 기독교의 유
일성 부정, 동성애를 합법화하려는
차별금지법 제정 및 인권조례안 시
행유도와 물밀 듯 밀려오는 이슬람
세력과 이단들의 도전 등 한국교회
를 무너뜨리려고 대적해오는 외부
의 적을 막아내고, 진리를 수호하며
교회를 지키고, 나라를 지키려면 교
회가 연합해야 한다며 부활절 연합
예배를 통하여 안산의 교회가 하나
되는 계기를 마련코자 한다고 한다.
안기연은 사무엘 때 미스바로 모

였던 것처럼, 에스라 때 수문 앞
광장으로 모였던 것처럼 안산의 기
독교는 오는 2017년 4월 16일 부활
주일에 와-스타디움으로 모여 부활
의 주님을 찬양하며 하나님께 영광
을 돌리고 기도하려고 한다며, 이

러한 시대에 교회가 연합하지 못하
면 영적 대적의 세력들 앞에 힘없
이 무너지게 될 것이고, 그때는 후
회해도 늦는다고 말하였다.
또한 안산에는 약 970여 교회가

있고, 15만 여명의 성도들이 있다
고 하며, 종교개혁 500주년의 해에
안산시 기독교가 연합하여 하나됨
을 하나님께 보여드리고, 재도약을
하는 기회로 삼자고 다짐하며, 4월
16일(주일) 오후 2시 30분에 와-스
타디움에서 열리는 연합예배에 모
든 교회화 목회자 그리고 성도들의
적극적인 협력을 간곡히 요청 드린
다고 하였다. 
안기연 회장인 조종제 목사(성문

교회)는 이번 부활절 연합예배를

통하여 첫째, 안산의 970여 모든
교회가 함께 참여하므로 공교회성
을 회복하고 부활의 주님을 찬양하
며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기 위함이
며, 둘째, 안산시 기독교가 하나되
어 기독교의 위삼을 높이기 위함이
며, 셋째, 안산의 아픔을 치유하며,
합심기도로 안산의 어두움의 영들
을 물리치고, 안산 복음화에 더욱
불을 붙이는데 있다고 하였다.
그리고 종교개혁 500주년을 맞아

안산의 기독교가 연합하여 하나됨
을 하나님께 보여드리고, 재도약을
하고자 한다며, 우리 모두 함께 안
산시 기독교의 새 역사를 만들어갑
시다. 라고 천명하였다.

안산지사 백운성 기자

안산시기독교연합회부활절연합예배발대식
하나되자! 부활하자! 4월16일 / 가자! 모이자! 와-스타디움으로!

탈북자 증언도 5.18 북한군 이야기
는 철저하게 봉쇄하는 나라

채널A의“이제 만나러 갑니다”와
TV조선의“모란봉클럽”은 사실상
탈북자들의 대표적 증언대로 인식
되어 있다. 그러나 대한민국에 정착
한 탈북군인 단체“자유북한군인연
합”회원들이 증언하는“5.18 북한
특수군”에 대한 증언은 일체 금지
되고 무시되고 있다. 지금부터 36년
전에 일어났던 남북합작 대한민국
정부전복 폭동반란 5.18을 민주화운
동이라고 인민재판으로 판결해 놓
고 그 왜곡날조 역사가 뒤집힐까
온 나라가 전전긍긍 발작을 일으키
고 있다. 5.18 북한군 개입 이야기
는 입도 뻥긋하지 말라고 말이다. 

대통령도 정부도 5.18 북한군은 절대
금기어가되어있는나라
1948년 이승만 국부가 대한민국을

건국하여 세계만방에 공표한 날을
대한민국 건국 절로 기념하자는 주
장에 김대중과 노무현 좌파세력이
기겁을 하고 날뛰면서 반대했는데,
그 세력이 5.18 빨갱이 세력과 함께
5.18 북한군 개입 이야기는 입에도
담지 말라고 한다. 한 마디로 말해
서 지금 대한민국은 빨갱이들에게
완전하게 점령 당해서 그 역적들이
주장하는 대로 꼼짝 없이 끌려 다닌
다. 그러면서도 박근혜는 대통령이
라고 권위를 세운다고 국가 안보니
대한민국 미래니 거창하게 떠들어
댔었다. 참으로 가소롭고 애처롭다. 

주적 북한은 편들어도 5.18 북한군 이
야기는절대로안되는나라

대한민국 건국을 부정하는 세력
에게 무릎을 꿇고, 대한민국의 주
적 김일성 왕국이 저질렀던 5.18
북한군에 의한 침략전쟁의 역사를
파헤치려는 학자들의 입을 막는데
발 벗고 나서는 박근혜 정부가 가
소롭게도 국가 안보와 대한민국의
미래를 태연스럽게 말한다. 오죽
대통령이 못나고 시시하면 대한민
국 정부의 사법시험을 합격하고 변
호사라는 공인 된 자격증을 받은
자들이 민변이라는 단체로 활동하
며 1,000여 명이 합세하여 탈북자
들이 자발적 탈북인지 국정원의 납
치였는지 법원에서 공표하도록 북
한을 대변하겠는가? 

“천안문 학살”, “5.18 북한군”논쟁 못
하는중국과한국은언론독재쌍둥이나라

이런 대한민국 언론의 자유는 애
초에 없는 거나 마찬가지다. 2013
년 5월 TV조선과 채널A가 거의 동
시에 터뜨렸던“5.18 북한특수군”
에 대한 방송이 나가자 이 땅의 빨
갱이들이 발작을 일으켰고 박근혜
정부는 그들의 발광에 기겁을 하여
항복하고 말았다. 성역을 둔 대한
민국에 언론의 자유는 없다. 일당
독재 중국이 천안문 사태에 대한
언급을 일체 금지하듯이, 대한민국
은 5.18 북한군 침투에 대한 언급
이 언론에 일체 금기어로 되어 있
다. 대한민국 언론의 자유는 일당
독재 중국, 세습독재 북한 체제와
다를 것이 없다. 
KBS, MBC, SBS, 조선일보, 동아

일보, 그들은 대한민국 언론의 자
유를 말할 자격조차 없다. “1980년
5.18에 북한군이 광주에 침투하여
후방교란 작전을 수행했었다”라는
논쟁조차 못하는 대한민국 방송과
신문들은 모두 5.18 빨갱이 세력에
항복해버린 언론들이다. 

글 : 대한민국대청소500만야전군 만토스

대한민국의5.18 북한군vs 중국의천안문학살

언젠가 커다란 바위에 양각으로
조각되어있는 석가모니를 본 적이
있다. 그런데 희한하게도 태양이
일정한 각도에 도달하게 되면 희미
하던 석가모니의 얼굴에 명암이 생
기면서 입체감이 드러나게 되어 있
었다. 그 때에 그 얼굴에 나타나는
미소는~~ 아! 정말 감탄스러울
만큼 아름답고 평화스러운 것 것이
었다. 만일 조각을 하는
사람이 의도적으로 그
것까지 고려해서 조각
을 한 것이라면 기가
막힌 천재라고 해도 손
색이 없을 것 같았다. 
그런데 그 때 나는

그와는 대비가 되는 또
하나의 얼굴을 떠올리
게 되었다. 헝클어진 머
리카락 위로 가시관을
쓰시고, 머리에서 부터 흘러내리는
피로 얼굴은 엉망이 되었을 것이
고, 양 손과 양 발에 박힌 굵은 대
못이로 인하여 몸서리치도록 엄청
난 고통, 거기에다 벌거벗은 채 십
자가 위에 매달려야 했던 수치와
원수들의 입에서 나오는 참기 힘든
모욕까지, 이 모든 것들을 견디기
위해 우리가 상상하기도 어려울 만

큼 일그러져 있었을 것이 분명한
예수님의 얼굴이었다. 
차라리 좌우에 함께 십자가에 못

밖혔던 강도들의 얼굴은 그 정도는
아니었을 런지도 모른다. 당연히
그들에게도 육체적인고통은 있었
겠지만 그래도 그들은 자기들의 죄
때문에 당연히 받아야 할 고통임을
알고 있었기 때문에 비교적 받아들

이기가 쉬웠을 것이다. 뿐만 아니
라 이런 형벌을 받을 각오를 하고
죄를 지었기 때문에 억울함과 분노
도 훨씬 덜 했을 것이다. 
그러나 예수님은 그런 일을 당할

만한 아무런 죄도 없으셨을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고귀
한 신분으로서 가장 흉악한 죄인들
이 받게 되는 최고의 형벌과 고통

을 받으셔야 했기에 더욱 더 견디
기가 힘들고 고통스러웠을 것이다.
그런데 그 십자가의 고난이라는 사
건 자체보다도 우리가 더 주목 해
야 할 사실은 바로 이것이다. 그것
은 예수님께서 당하신 고통이 우리
가 받을 지옥의 형벌과 고통을 대
신하기 위한 것이요, 그분의 얼굴
에 평화로운 미소가 없었던 것은

우리에게 평안을 주고
우리의 얼굴에 미소를
주시기 위함 이었다는
사실이다. 
비록 우리가 보기에

흠모할만한 것이 없어
보이는 얼굴이며 평화
스럽게 미소 짓는 모습
은 아닐지라도 예수님
의 그 모습은 이 세상
의 그 어느 누구의 아

름다운 얼굴 보다 가장 존귀하고
성스러운 얼굴임에 틀림이 없을 것
이다. 
“그는 주 앞에서 자라나기를 연
한 순 같고 마른 땅에서 나온 줄기
같아서 고운 모양도 없고 풍채도
없은즉 우리의 보기에 흠모할만한
아름다운 것이 없도다”(사53:2)
사진작가 곽완근 목사(공주 두란노교회)

주적 북한은 편들어도 5.18 북한군 이야기는 절대로 안 되는 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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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사 부흥사협의회는 뜻을 같이할 부흥사를 환영합니다. 

또한 집회를 신청해 주시면 어디든지 달려가 기도하며 집회를 인도해 드립니다.  



<지난호 이어서...>
다윗이 다윗성에 들어가도록 허락한 자

만 들어가고 허락하지 않은 자는 들어가
지 못했으므로 다윗이 열쇠를 가졌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그림자이고 실상은
예수님이 지금 다윗의 열쇠를 가지고 계
십니다. 예수님은 천년왕국의 열쇠를 가지
고 계십니다. 예수님이 재림하셔서 그의
왕국, 즉 천년왕국을 세우시는데 그곳에
들어갈 자를 들어가게 하시는 분이 곧 천
년왕국의 열쇠를 가지신 예수님입니다. 
다윗의 열쇠를 가지신 주님이 열쇠로

열어주시면 천년왕국이 보이는 것입니다.
천년왕국의 분깃이 보이고, 복이 보이고,
또 그것을 내게 주신다는 것도 보이는 것
입니다. 그렇다면 주님이 무엇으로 열어
주시나요? 말씀을 통해서 열어주시는 것
입니다. 그리스도의 재림으로 세워지는
천년왕국에는 순교한 자들이 주님과 똑같
은 부활의 몸으로 부활하여 들어가며 이
들이 재림 주님과 함께 왕과 제사장으로
서 다스리며 복을 누린다는 이 말씀으로
열어 주십니다. 
특히 계시록은 주님이 재림 하실 때 흰

옷 입은 자가 재림 주를 맞이하는 그의
신부라고 분명히 밝혀 주고 있습니다(계
19:7-8). 이 흰 옷을 입은 자는 예수의 증
거와 하나님의 말씀으로 인하여 목 베임
받은 자라고 하셨습니다. 이 진리의 말씀
을 통해서 다윗의 열쇠를 가지신 분이 내
게도 열어놓으신 것입니다. 우리는 주님
이 열어주신 말씀대로 천년왕국으로 들어
가는 것입니다. 
또“다윗의 열쇠를 가지신 분이 열어주

면 아무도 닫을 수 없다.”는 것은 천년왕
국의 복을 가르쳐 준 것을 다시 닫아버리
거나 못 본 것처럼 아무도 방해할 수 없다
는 말씀입니다. 또“닫으면 아무도 열 수
없는 분”은 천년왕국의 주관자이신 주님이
다윗의 열쇠로 닫아버린 것을 말합니다.
이 경우는 환란 전 휴거를 주장하는 여러
교회를 비롯해서 천년왕국이 없다는 신앙
으로 살고 있는 분들이 이에 해당됩니다. 
그들은 천년왕국도 없고, 첫째 부활하

여 천년왕국에 들어가는 자도 없다고 주
장하면서 계시록에 나오는 말씀을 불신하
고 있습니다. 그들에게는 다윗의 열쇠를
가지신 주님이 닫아버린 것이 된 것입니
다. 또 다른 경우는 어느 유명한 목사가
주장하는 휴거 시 변화한다는 것입니다. 7
년 환란을 겪은 후 휴거를 통해서 재림
주님을 맞이하되 휴거하는 자 모두 부활
하듯 변화된다는 주장입니다. 
부활체로 변화된 자들이 천년왕국에 들

어가서 결혼하고 애기를 낳고 산다는 것
입니다. 이런 분들에게도 닫힌 것이 됩니
다. 주님의 말씀이 아닌 것을 굳세게 붙

잡고 있는 자들에게 다윗의 열쇠를 가지
신 분이 닫아버린 것입니다. 
8절 내가 너의 행위들을 아노라. 보라,

내가 네 앞에 열린 문을 두었으니 아무도
그것을 닫을 수 없노라. 이는 네가 적은
능력을 가지고서도 나의 말을 지켰고 내
이름을 부인하지 아니하였기 때문이라.
주님이“내가 너의 행위들을 아노라.”

하신 것은 아주 잘했다는 말씀입니다. 8
절의“열린 문”은 7절의 다윗의 열쇠를
가지신 분이 열어 준 문과는 다른 의미입
니다. 7절에 주님이 다윗의 열쇠를 가지
고 열어 준 자에게 닫을 자가 없다고 한
것은 천년왕국을 보게 하는 것을 말합니
다. 그리고 그곳으로 들어갈 수 있는 말
씀을 주어서 허락한 것을 말합니다. 8절
의 열린 문을 두었다는 것은 증거하는 전
도의 문이 열렸다는 것을 말씀합니다. 7
절의 열린 문을 주셔서 그에 따른 말씀을
받은 것으로 증거하여 합당한 자에게 열
리는 역사를 하게 하는 진리 증거의 문이
열렸다는 말씀입니다. 
“적은 능력을 가지고서도 끝까지 부인
하지 않았다.”는 것은 증거를 잘했다는 말
씀입니다. 오늘날 요한계시록을 듣는 것보
다 병고치고 이적을 행하는 곳으로 많은
사람들이 모여듭니다. 그리고 눈에 보이는
것으로 행하는 그들의 능력을 굉장히 크
게 봅니다. 그러나 다윗의 열쇠를 가지신
분이 열어놓으시고 또 닫을 자가 없게 하
신 그 말씀만을 증거하면 많은 사람들이
듣기를 싫어하고 적은 능력으로 여깁니다. 
사람들이 볼 때는 적은 능력 같지만 하

나님은 이보다 더 큰 능력이 없는 최고의
큰 능력이라고 인정하십니다. 성경 전체
가 굉장한 하나님 말씀이고 계시록은 창
세기부터 유다서까지보다 더 큰 예언의
말씀입니다. 주님이 주신대로 말씀을 올
바로 증거하면 권능 즉 예언의 권세가 역
사되는 것입니다. 
“내 이름을 부인하지 않았다.”고 하신
예수님의 이름은 재림하실 영광의 주님을
가리킵니다. 그분은 만왕의 왕으로 오셔
서 천년왕국을 세우시고 다스릴 분으로
오시는 것입니다. 또 내게 신랑으로 오시
는 분입니다. 이 예수님을 계속 나가서
증거하고, 변호하고, 시인하고, 목숨을 걸
고 증거한 것을 말씀합니다. 
9절 보라, 자칭 유대인이라고 하지만

아니요, 오히려 거짓말하는 자들을 내가

사탄의 회당에 속한 자들로 만들리니, 보
라, 내가 그들을 오게 하여 너의 발 앞에
경배하게 하여서, 내가 너를 사랑하는 것
을 알게 하리라.
오늘날 환란 전 휴거나 첫째 부활이 없

다고 주장하는 분들이 유명한 목회자요,
어느 교회에 속해 있다고 하더라도 실상
은 그들이 거짓말쟁이며 사탄에 속한 자
들이라고 하나님이 판단하시는 것이요 결
국은 멸망으로 끝나고 마는 것입니다. 다
윗의 열쇠를 가지신 주님이 열어 주신대
로 열린 문으로 증거할 때 그 말씀을 받
는 사람들도 있지만 거짓말쟁이들은 핍박
하고 대적하고 정죄합니다. 그럴 때 우리
주님께서“보라 내가 그들을 오게 하여
너의 발 앞에 경배하게 하여서, 내가 너
를 사랑하는 것을 알게 하리라.”하고 말
씀을 주십니다. 
우리가 증거한 이 계시록의 말씀이 참

된 것이고 거짓말쟁이들의 말이 잘못됐다
는 것을 어떻게 확신시키시나요? 계시록
의 진리말씀을 대적하고 정죄했던 거짓말
쟁이들을 우리에게 오게 하여서 우리 앞
에 무릎을 꿇고 경배하게 만든다는 것입
니다. “당신들이 증거한 말씀이 참입니
다.”하고 뒤늦게나마 인정하면서 고통스
럽게 말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이러한일이언제벌어질까요? 주의

재림때입니다. 계1:7에주재림때애곡하는
자들이바로그들입니다. 자칭유대인이나사
탄에속한자들이우리를향해잘못됐다고하
고정죄한말씀이오히려그대로이루어져서
순교한우리는부활체가되어주님과함께하
늘로부터 공중으로 내려오고 있으니 그때서
야그들이거짓되고사탄에속한자였음을시
인하고우리앞에무릎을꿇게된다는것입니
다. 그러나 그때는 이미 늦어 그들이 회개해
서돌이킬수있는기회는없는것입니다. 주
의재림때는심판의날이기때문입니다. 
그러나 은혜시대에는 영적 유대인들이

사탄에 속한 자일지라도 진리를 바로 깨
닫고 우리 앞에 와서 회개하고 우리와 함
께 살 수 있는 사람도 있을 수 있습니다.
환란 때도 환란 중에 들어갔다는 말씀을
증거할 때 혹시 믿는 사람들은 우리 발
앞에 와서 경배하고 자신들이 지금까지
믿고 살았던 말씀이 잘못됐다고 고백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러한 자들은 우리가 증
거한 말씀대로 후 3년 반에 예비처로 갈
수 있는 것입니다. 이러한 경우는 소수이
며 대다수는 순교한 우리가 재림 주님과
함께 내려올 때에 우리 앞에 무릎을 꿇게
하신다는 말씀입니다. 결국은 진리가 승
리하는 것입니다. 그때까지 계시록의 진
리를 증거하면서 고통스럽고 욕먹고 핍박
받고 정죄 당해도 9절의 말씀을 생각하면
서 힘을 내야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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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성년자에게는 상속이 주어지지 않
다가 성년이 되었을 때라야 비로소 상
속이 주어지는 것을 봅니다. 그러면 어
떻게 해야 성년이 되어 하나님의 유업
을 상속받을 수 있습니까? 어떻게 해야
후견인과 청지기 밑에서 종 노릇 하는
미성년자에서 벗어나 성년이 되어 하나
님의 생명과 능력과 축복을 마음껏 받
을 수 있습니까?
바로 하나님이 요구하시는 율법을 자

신의 힘으로 지키려고 하는 노력을 포
기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선을 행하기
원하는 자신에게 악이 함께 있기 때문
입니다. 선을 행하는 주체가 하나님이
아닌 자신이 되었기 때문에 결국은 죄
에 빠지게 되는 것입니다. 원래 모든 피
조물은 생명의 근원이신 하나님 곧 창
조주의 공급 하심으로 인해 그분을 의
지하여 살아야 합니다. 그러나 인류는
아담의 범죄로 인해 하나님께로부터 독
립하게 되어 스스로 하나님처럼 되었습
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
스스로 행하는 모든 일들은 다 죄가 되
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도 스스로 선을 행하고자

할 때 악이 함께 있어 자신을 죄의 법
아래로 사로잡아 오는 것을 발견했습니
다. 자기 스스로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
려는 것은 자신을 모르는 무지의 소치
요 교만의 증거인 것입니다. 원수마귀는
거짓말하는 자요 속이는 자입니다. 사람
으로 스스로 선을 행하는 것을 옳다 여
기게 하여 여전히 하나님의 요구하신
것들을 자기 노력으로 지키게 하므로
어린아이로 만들어 하나님의 유업을 이
을 후사가 되지 못하게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갈라디아서 5: 4에“율법 안에

서 의롭다 함을 얻으려 하는 너희는 그
리스도 에게서 끊어지고 은혜에서 떨어
진 자라”고 했습니다.
율법 안에서 의롭다 함을 얻으려 하

는 너희는 그리스도에게서 끊어지고 은
혜에서 떨어진다는 것은 자신의 힘과
노력과 행위(자기 의)로 하나님의 말씀
을 지켜서 하나님께 인정받고 의롭다
함을 받고자 하는 노력은 그리스도가
이루신 모든 것과 하나님의 은혜를 소
멸하는 것입니다.
예) 죄사함과 씻음, 화목케 함, 거듭

남，성령, 양자의 영, 지혜와 의로움과
거룩함과 구속함이 되심，영생, 죄와 사
망과 율법에서 해방하심, 구원하심，옛
사람을 죽여주심, 새로운 피조물이 되게
하심， 빛이 되게 하심, 소금이 되게 하
심，죄에 대해서 죽게 하시고 의에 대
해서 살게 하심, 새 마음과 새 영을 창
조하심，마음에 하나님의 법을 새기
심，우리 속에 성령을 두시므로 우리로

하나님의 율례를 지키게 하심 등등)
이제 자신의 연약함과 도저히 자기로

서는 하나님의 말씀을 온전히 지킬 수
없다는 것을 알고, 자기 육체의 노력을
그치고 자기 안에 계신 성령님만을 먼저
의지할 때 하나님의 은혜와 능력，성령
의 도우심과 믿음에서 난 자신의 행위로
말미암아 죄에서 벗어날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내가 한 법을 깨달았노니
곧 선을 행하기 원하는 나 에게 악이
함께 있는 것이로다 내 속사람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즐거워하되 내 지체 속
에서 한 다른 법이 내 마음의 법과 싸
워 내 지 체 속에 있는 죄의 법 아래로
나를 사로잡아 오는 것을 보는도다 오
호라 나는 곤고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
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 내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감사하리로다 그런즉 내 자신이 마음으
로는 하나님의 법을 육신으로는 죄의
법을 섬기노라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
이 없나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
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
에서 너를 해방하였음이라 율법이 육신
으로 말미암아 연약하여 할 수 없는 그
것을 하나님은 하시나니 곧 죄를 인하
여 자기 아들을 죄 있는 육신의 모양으
로 보내어 육신에 죄를 정하사 육신을
좇지 않고 그 영을 좇아 행하는 우리에
게 율법의 요구를 이루어지게 하려 하
심이니라”(롬 7：21~8: 4).
새포도주는새부대에담아야합니다
새 포도주는 새 부대에 담으라 하셨는

데 아직도 새 포도주를 헌 부대에 담아
서 그리스도가 조금도 유익이 없는 성도
들이 많이 있습니다. 묵은 포도주는 의문
이요 옛 언약이요 율법이고 헌 부대는
옛 언약의 정신，곧 율법 정신으로서
“우리가 하나님이 명하신 모든 것을 다
지켜 행하겠나이다”라는 허무맹랑한，자
신의 주제를 모르는 교만의 고백입니다.
새 포도주(새 언약 곧 복음과 은혜)

를 이러한 교만의 고백 안에 담기 때문
에 그리스도가 아무 유익이 없는 것입
니다. 복음을 율법으로 다시 바꾸어 자
신이 다 지켜 행하려는 순간, 우리는 그
리스도에게서 끊어지고 은혜에서 떨어
져 버립니다(갈 5: 4).
왜냐하면“무릇 율법 행위에 속한 자

들은 저주 아래 있나니 기록된바 누구

든지 율법 책에 기록된 대로 온갖 일을
항상 행하지 아니하는 자는 저주 아래
있는 자라 하였음이라”(갈 3: 10)고 했
기 때문입니다.
새 포도주는 새 부대에 담아야 합니다.

그러면 새 부대는 무엇입니까? 새 부대
는 신축성 있고 팽창력 있는 새 마음이
요 새 영입니다. 우리는 주 예수를 믿고
거듭나는 순간 이미 새 마음과 새 영을
창조 받은 새로운 피조물이 되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께로 나와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기에 새로운 피조물이요
이전 것은 다 지나갔고 새것이 되었습
니다. 그래서 이제는 새 포도주를 새 부
대에 담을 수 있고 그리스도가 이루신
모든 것이 비로소 우리에게 유익이 됩
니다. 또한 새 부대는 새 언약의 정신으
로 예수님의 피로 세운 하나님의 새 언
약을 믿고 의지하는 정신을 말합니다.
곧 겔 36: 26~27에“또 새 영을 너희

속에 두고 새 마음을 너희 에게 주되
너희 육신에서 굳은 마음을 제하고 부
드러운 마음을 줄 것이며 또 내 신을
너희 속에 두어 너희로 내 율례를 행하
게 하리니 너희가 내 규례를 지켜 행할
지라”고 하심 같이 성령님을 우리 속에
두심으로 우리로 하나님의 율례를 행하
게 하리라는 약속을 믿는 것입니다.
옛 언약，곧 율법은 하나님이 요구하

신 계명을 사람이 지켜야 했기에 실패
했지만，새 언약 곧 은혜의 복음은 하
나님이 요구하시는 계명을 우리 안에
계신 하나님이 지키시기에 실패할 수
없고 허물어 질 수 없는 것입니다. 우리
모두는 새 언약의 정신으로 하나님의
모든 말씀을 우리 안에 거하시는 성령
님이 다 이루실 수 있다는 믿음을 가지
고 이제 자기 노력을 그치고 먼저는 하
나님의 은혜와 능력과 성령의 도우심
을 믿고 의지한 후에 자신의 의지를 가
지고 행하는 우리가 될 때 모든 죄에서
벗어날 줄 믿습니다.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보라 날이 이
르리니 내가 이스라엘 집과 유다 집에
새 언약을 세우리라 나 여호와가 말하
노라 이 언약은 내가 그들의 열조의 손
을 잡고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던 날
에 세운 것과 같지 아니할 것은 내가
그들의 남편이 되었어도 그들이 내 언
약을 파하였음이니라 나 여호와가 말하
노라 그러나 그날 후에 내가 이스라엘
집에 세울 언약은 이러하니 곧 내가 나
의 법을 그들의 속에 두며 그 마음에
기록하여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고
그들은 내 백성이 될 것이라 그들이 다
시는 각기 이웃과 형제를 가리켜 이르
기를 너는 여호와를 알라 하지 아니하
리니 이는 작은 자로부터 큰 자까지 다
나를 앎이니라 내가 그들의 죄악을 사
하고 다시는 그 죄를 기억지 아니하리
라 여호와의 말이니라”(렘 31：31~34).

조영만 목사
인천시온교회

JTNTV운영이사

▣ 목양칼럼

죄의세력에서벗어나려면주님은만왕의왕이시며천년왕국을세우시고통치하심

인천시부평구부개1동 396-79
☎ (032)505-3351

대한예수교
장 로 회

담임전예희목사

신광교회
주 일 예 배 안 내

주일 오전 11시
오후 2시

인천광역시남구구월동1146-6 에스파스B02호
☎ (070)7501-2584

담임조영만목사

시온교회
주 일 예 배 안 내

주일 오전 11시 30분
오후 2시 30분

서울시노원구하계동163-1
☎ (02)3296-0340

대한예수교
장 로 회

담임서동기목사

서울소망교회
주 일 예 배 안 내

주일 오전 11시
오후 3시

서울시중랑구상봉1동 40-5
☎ (02)433-0291(교)

대한예수교
장 로 회

담임강대일목사

평안교회
주 일 예 배 안 내

주일 오전 11시
오후 2시

대구시북구동변동U선수촌213-703호
☎ (053)741-7732, 070-4220-7735

대한예수교
장 로 회

담임임상국목사

천복복지교회
주 일 예 배 안 내

주일 오전 11시
오후 1시 30분

수요일 오후 7시 30분

주소 : 서울시송파구방이동114-4
H.P : 010-5225-1253

대한예수교
장 로 회

담임사금열목사

예심교회
주 일 예 배 안 내

주일 1부예배 오전 10:30
주일 2부예배 오후 1:30
수요 밤 예배 오후 7:00
금요밤기도회 오후 9:00
심야작정기도 오후 9:00(365일)

경기도시흥시신천동707-58 401호
☎ (031)315-8290

대한예수교
장 로 회

담임서재식목사

풍성한교회
주 일 예 배 안 내

주일 오전 11시
오후 2시

주소 : 인천시남구주안2동 486-27(2층)
H.P : 010-6327-0191, 070-7518-8195

원장노은총목사

(인천)은총 기도원
집 회 안 내

◇매월첫째주(월~목) 정기집회(세계주영광부흥사회주관)
◇매월셋째주(월-목) 정기성회
(지저스타임즈언론부흥사협의회주관)

◇매월넷째주(월~목) 정기집회매일밤10시기도회

서울시구로구경인로346(개봉동)
☎교회(02)2618-8877-8   당회장실(02)2684-3317

대한예수교
장 로 회

담임이춘복목사

남현교회
주 일 예 배 안 내

주일 1부 오전 7시30분
2부 오전 9시30분
3부 오전 11시30분
4부 오후 2시30분

서울시강동구성내3동 430-2
☎(02)476-7131

대한예수교
장 로 회

원로엄신형목사

중흥교회
주 일 예 배 안 내

주일 오전 7시 11시
오후 2시 5시

경기도시흥시검바위1로 52-1
☎(031)312-2613

대한예수교
장 로 회

담임고성규목사

다니엘교회
주 일 예 배 안 내

주일 오전 11시
오후 2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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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소 : 경기도부천시송내동383-21
☎(032)667-7147 H.P 010-3287-1500

대한예수교
장 로 회

담임이혜진 목사

벧엘중앙교회
주 일 예 배 안 내

주일 오전 11:00
오후 2:30 

수요예배 오후 7:30
금요기도회 저녁 9:00

<지난호 이어서...>
5. 한국 근대교육의 사상적 흐름
1) 국가주의 교육사상
1880년대에 오면서 구한말정부가

취한 국민교육정책의 가장 중요한
변화는 교육을 국가발전의 중요한
수단으로 생각하게 되었다는 점이다.
당시 정부의 근대적인 교육정책으로
의 이행과 관련하여 여러 가지 발표
가 있었는데 가장 분명한 내용을 담
고 있는 것은 1895년에 발표된 고종
의 칙서로서 교육입국의 방침을 천
명하였다. 이 조서에서 고종은“교육
을 국가보존의 근본으로 여기고 임
금이 교육에 관심을 기울여야 교육
이 제대로 설 수 있고 국민은 교육
을 받아야 국가가 바로 서고 세상의
일에 무지몽매한 자는 필요가 없다.”
고 하여 교육이 없이는 국가가 설
수 없다고 하였다. 또한“백성을 교
육하지 않으면 국가를 부강하게 하
지 못하고 독립하여 융성하는 제국
은 인민의 지식이 개명하고 교육의
최선이라 교육은 실로 국가보존의
근본이다.”라고 하여 국가주의에 입
각한 교육의 중요성을 강조하였다.
2) 동도서기론(東道西器걩)
동도서기론(東道西器걩)은 1880년

대 개화사상가에서 주장되었다. 개
화사상은 온건파와 급진파로 나눈
다. 온건파는 당시의 집권세력으로
동도서기론을 주장하였다. 그들은
서양의 기(器)의 우수성을 인정하고
서양 과학기술의 습득과 채용을 주
장하였다. 그리고 도(道)는 유교윤
리가 천직의 성에 따른 영원불변의
도리이므로 이것을 고수하여야 한
다고 주장하였다. 즉, 우리의 도덕
이나 사상은 그대로 지키되 오늘날
우리가 부족한 서양의 기술만을 받
아들이자는 것이었다. 동도서기론은
중국의 양무(洋務), 자강(自强))사
상과 비슷한 사상체계이다.
3)사회진화론 (社會進化걩)
사회진화론은 다윈의 진화론에 근

거를 둔 이론으로 1880년대부터 일
본ㆍ미국ㆍ중국을 거쳐서 유입되었
다. 사회진화론은 다윈의 진화론의
이론적 기간이 되는 동물세계에서
의 약육강식, 적자생존이 인간사회
에서도 적응된다는 논리이다. 1900
년대까지 우리나라에 수용된 사회
진화론은 당시 강대국이 약소국을
침략하여 식민지를 만드는 약육강
식의 국제정세를 알려주었고, 우리
나라도 약소국에서 벗어나기 위해

서는 하루 빨리 근대화해야 한다는
주장의 이론적 근거가 되었다. 우리
나라에서 사회진화론을 가장 먼저
받아들인 사람은 유길준인데 그는
사회진화론을 바탕으로 국가와 사
회는 경쟁을 통하여 진보 발전한다
는 주장을 하고 국가가 경쟁에 승리
하여 부강하려면 국민들에게 교육
을 시켜야 한다는 국민교육론을 역
설하기도 하였다. 이는 오늘날의 한
국교육에도 영향을 주어서 경쟁하
는 교육체제를 만든 근원이 되었다
고 생각한다.

6.을사조약전후의교육상황(1902년-1910년)
1) 사립학교들의 발전
을사조약이 체결되기 전 기독교의

선교의 열매는 학교들의 발전으로
나타난다. 서울, 경기도 수원을 중
심으로 남부지역 멀리 관서지방 평
양에 이르기까지 교회와 학교들이
세워졌다. 을사조약이후 나라를 빼
앗긴 후 교육에 대한 백성들의 열망
은 더 뜨거워졌다. 배워야 산다. 배
워야 나라를 빼앗기지 않는다. 당시
선교사로서 최전방에서 사역을 펼
쳤던 케이블 선교사의 보고서를 참
조하면“한국의 국권상실은 한국인
의 교육발흥에 자극제가 되었다. 
지난 1년 동안 나는 가는 곳마다

학교를 세우는 일에 매달렸다 한국
의 청소년들과 노인들에게 지치도
록 시달렸다. 사방에서 학교를 세워
줄 것과 그들이 공부할 여러 가지
조건들을 충족 시켜주지 못해서 고
민에 빠졌다. 교사와 서양학문에 대
한 요청의 함성은 대단한 것이다.
이러한 사태에서 교회가 성도들에
게 교육자원과 교육시설을 준비하
지 못한다면 선교의 실패와 이 민족
에 대한 과오를 범하는 것이다.”사
방에서 학교가 세워지고 학교는 민
족의 함성을 표출 하는 곳이 되었
다. 특히 나라의 독립과 민족의 정
신을 이어 가려는 뜻있는 사람들은
앞 다투어 학교를 세웠다. 이에 교

회들이 이일에 선두로 교회마다 주
일학교와 매일 학교를 세웠다.
국민들은 오히려 국가에서 운영하

는 공립학교보다 사립학교에 자녀들
을 보내려 하였다. 그 이유는 공민학
교는 국가의 유익을 위하여 가르치는
곳 이고 사립학교는 백성들을 위하여
개인의 존중과 삶에 필요를 만족시켜
주는 교육으로 인식되었다. 일본에게
주권을 빼앗긴 국가에 대한 신뢰가
무너졌고 아무 조건 없이 우리나라에
와서 헌신적으로 복음과 사랑과 신문
화와 교육을 전한 선교사들에 대한
신뢰가 커졌기 때문이다.
2) 일제의 사립학교의 통제
일제의 침략이 노골화되고 나라의

흥망이 풍전등화 와 같을 때 뜻있는
사람들의 열정은 학교의 교육에 힘
을 모아졌다. 아마 그 선각자들의
노력은 100년을 내다보는 눈을 가진
것 같다. 백년이 지난 지금 우리의
민족의 향학열과 고학력의 국민을
배출한 것이다. 일제의 탄압은 오히
려 우리국민에게 교육 필요성을 높
여주었고 미래에 나라를 되찾고 대
한민국을 세우는 초석이 되었다. 
1910.2월 한일 합방이 시작될 때 한

반도 전역에 세워진 감리교회와 장로

교회에서 세운 학교들의 수와 학생
수가 집계되었는데, 장로교회 총학교
및 학생 수, 1910.2 감리교회 총 학교
수 및 학생 수 이외의 파악되지 않은
학교의수가 집계된 수보다 더 많았다
고 한다. 우후죽순으로 많아진 학교
들의 교사를 구하기도 힘들었다.

<다음호에 계속>

大韓民國의未걐를위한敎育의改革을위한硏究(9)

김창룡 목사
칼럼리스트 金 昌 龍 牧師
(하나님이디자인하신교회)

(韓國近代敎育의始作과發達의곎史的考察)(1884년-1945년)

<지난호 이어서...>
셋째, 말씀에 순종하는 자들(하나님의

음성을 들은 자들)이다.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부르시고 본토,

친척, 아비 집을 버리고 가나안 땅으로
가라고 하셨다. 여기서 본토, 친척, 아비
집은 이 세상의 부와 권력과 쾌락과 행
복의 상징이다. 그동안 자신이 태어나
성장하며 정들었던 고향 땅, 평생 쌓아
온 부와 평안과 안정의 보금자리를 다
버리고 미지의 세계를 향하여 떠나라고
하신다. 이것은 결코 쉬운 일이 아니다.
그동안 누리며 붙잡고 살았던 세상 것
들을 다 내려놓고 하나님의 말씀을 따
르는 데는 갈등과 번뇌와 고통이 따를
수밖에 없다. 그러나 하나님 말씀에 순
종할 때 영원한 축복을 받게 된다. 에스
겔 47장 1절의 말씀처럼 회막 문지방에
서 은혜의 물이 흐르듯이 예수 그리스
도를 믿으러 들어오면서부터 하나님께
서 우리에게 은혜와 은총을 베풀어 주
시는 감격을 맛보게 된다.
넷째, 죄인임을 스스로 깨닫고 온 자

들이다.
자기가 죄인임을 깨닫고 하나님을 두

려워할 줄 아는 사람이다. 그래서‘하나
님! 이 죄인을 용서해주세요’하고 나오
는 사람들이다. 누가복음 18장 10-14절
에 보면 바리새인은 자신의 의로움을
자랑하면서 기도하는데, 세리는 멀리서
하늘을 우러러 보지도 못하고 가슴을
치며‘하나님이여 불쌍히 여기소서! 나
는 죄인이로소이다’라고 기도했다.
다섯째, 은혜 받은 자들이다.
회막문은 은혜의 문이다. 회막문에 들

어오면서부터 하나님은 문지방에서 흘
러나오는 은혜의 물을 주신다. 어떤 경
로를 통하든지 하나님 앞에 나아오는
사람들은 하나님이 부르신 자들이요, 그
들은 구원받을 자들이요, 축복받을 자들
이다. 하나님은 은혜 받을 자들을 부르
시고, 그들에게 은혜를 주시어 그들이
이 세상을 다스리고 정복하여, 하나님의
나라와 그 의를 이루게 하실 것이다.
제2단계: 성막뜰 단계
(출 27:9-19; 38:9-20) 짐승을 끌고

옴(제물) - 짐승에게 안수 - 짐승 죽임
(통회자복·회개) (죄의 전가) (대속)
성막뜰의 구조와 의미 구조: 회막문에
서 성막 앞까지의 공간으로, 성막뜰의
장은 백 규빗이요, 광은 오십 규빗이요,
세마포장의 고는 오 규빗, 뜰 사면 모든
기둥의 가름대와 갈고리는 은이요, 그
받침은 놋이었음(출 27:17-18). 짐승 잡
는 도구들과 짐승을 매어놓기 위해 놋
으로 만든 말뚝들이 있음. 의미: ① 죄

인임을 시인하고 회개하는 장소 ② 인
간의 죄를 짐승에게 전가시키는 대속적
장소 ③ 예수 그리스도의 고난에 대한
상징적 의미 내용: ① 성막뜰은 죄인의
단죄 장소이다. ② 왜 죄인인가?, ③ 죄
를 피할 수 있는가? ④ 회개만이 살 길
이다. ⑤ 구원자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
밖에 없다. ⑥ 다른 믿음의 실체들 ⑦
어린 양의 마지막 비명
1. 성막 뜰과 죄
1) 성막뜰은 죄인이 가는 장소이다.
성막 뜰은 죄인들이 죄 가운데서 회

막문 안으로 들어와서 최초로 맞게 되
는 곳이다. 그곳은 죄인들이 찾아오는
곳으로 심판의 장소요, 형벌의 장소요,
또한 구원의 장소이기도 하다. 왜냐하면
죄에 대하여 심판받고, 회개를 통하여
용서받고, 죄의 전가를 통하여 자유함을
받아 구원의 길로 들어가기 때문이다.
2) 그렇다면 죄란 무엇인가? 왜 죄를

지어서는 안 되는가?
우리를 이 땅에 보내신 창조주 하나

님께서는 태초부터 스스로 계신 자로서
한 점의 부끄러움도 없으신 순수 자체
이시므로 온전자요, 완전자요, 거룩하신
선과 사랑 자체이다. 하나님은 거룩하고
의로운 분이므로 죄가 없으시다. 하나님
은 윤리와 도덕적 가치의 본체이시다.
그러므로 하나님은 우리에게 십계명을
주시고 기본적인 윤리와 도덕적인 삶을
살라고 하신다. 그러한 하나님께서 자신
의 형상대로 인간들을 지으셨다. 그러므
로 하나님의 자녀가 된 인간들은 하나
님의 성품을 닮고 거룩하게 살아가야
한다. 그런데 불행하게도 마귀의 유혹에
빠져 타락하여 죽음의 형벌 속에서 살
게 되었다. 마귀는 우리에게 죄를 심어
주고 근심 걱정과 불안과 두려움으로
고통 중에 살게 하였다. 그러나 불행 중
다행으로 우리 속에 양심이라는 하나님
을 향한 일말의 희망의 끈이 있다. 
그렇다면 이 양심(良心, Conscience)이

란 무엇인가? 이 양심은 저울추와 같은
것이다. 양심의 저울에 비추어 볼 때 선
과 악 중 어느 쪽으로 기우느냐에 따라
마음의 균형이 깨어진다. 선으로 기울면
기쁨과 희락이 오고, 악으로 기울면 고
통이 따르게 된다. 그러므로 평형을 유
지하려면 회개를 통하여 하나님께서 주
시는 평안을 얻어야 한다. 주님께서 이

땅에 오시어 하신 첫 복음의 말씀이‘회
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였다. 또한
부활하셔서 하신 첫 말씀이‘평안하뇨?’
였다.
3) 죄를 피할 수 있는가?
하나님은 전능자이시며 인격을 가지

고 계신다. 그러므로 그분은 나를 보고
계시고(욥11:11-14), 내 말을 다 듣고
계시고(시 17:1-6), 내 마음속까지도 다
알고 계시며(히 4:12, 시 139:4), 나의
일거수일투족까지 다 살피고 (감찰하
심) 계신다(시 11:5, 창 5:13). 그리고
나를 심판하시는 분이시다(롬 2:1-3).
그러므로 성경은 로마서 2장 3절에서
‘네가 하나님의 판단을 피할 줄로 생각
하느냐’고 하였고, 로마서 2장 6절에서
는‘하나님께서 각 사람에게 행한 대로
보응하신다’고 하였으며, 로마서 6장 23
절에서는‘죄의 삯은 사망이요, 하나님
의 은사는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 안에
있는 영생이라’고 하였다. 
이렇게 하나님의 심판 기준과 행한

대로 보응(갚아줌)해주시는 기준은 같
은 것이다. 하나님 아버지의 뜻(말씀)대
로 살았느냐, 살지 않았느냐이다(마
7:21). 이 죄들은 시초가 욕심으로부터
들어오는데 이 욕심의 속성은 죄를 낳
게 되고, 죄의 속성은 사망을 낳게 된
다. 그러므로 하나님은 우리를 구원하시
고자 죄를 용서받을 수 있는 비결인 예
수 그리스도라는 열쇠를 보내주셨다. 성
막 뜰은 예수 그리스도라는 키를 얻기
위한 두 번째 장소로서, 죄인들이 두려
움과 떨리는 마음으로 찾아오는 장소이
다. 왜냐하면 성막 뜰은 죄를 생각나게
하고 죄는 죽음을 가져온다는 것이 깨
달아지며, 또 내가 살기 위해서는 죄 없
는 다른 생명이 죽어야 함을 체험하는
장소이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이곳은 화
인 맞은 양심들이 되살아나고 비이성적
으로 타락 속에 살았던 자기의 추한 과
거들이 생각나서 통회, 자복하고 회개하
게 되는 장소이다.
‘예수께서 가라사대 이미 목욕한 자
는 발밖에 씻을 필요가 없느니라 온몸
이 깨끗하니라 너희가 깨끗하나 다는
아니니라 하시니’(요 13:10) ‘형제들아
내가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 안에서 가
진 바 너희에 대한 나의 자랑을 두고 단
언하노니 나는 날마다 죽노라’(고전
15:31) ‘오직 각 사람이 시험을 받는 것
은 자기 욕심에 끌려 미혹됨이니 욕심
이 잉태한즉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한즉
사망을 낳느니라’(약 1:14-15)

<다음호에 계속>

■ 성막 영성“구원 서정의 5단계”11

II. 성막을통한구원사역의비빌

송택규 박사
JTNTV 주필

충남홍성군홍성읍내포로146번길 36-8
☎(041)634-0441(사무실)  633-6146(목양실)

대한예수교
장 로 회

담임오종설목사

홍성제일교회
주 일 예 배 안 내

주일 1부 오전 9시
2부 오전 11시

주일밤 오후 7시 30분
수요예배 오후 7시 30분

우) 55353 전북완주군용진면원구억2길 15-5
전화 : 063)244-2374 010-9696-6377

대한예수교
장 로 회

담임이상중 목사

새용진교회
주 일 예 배 안 내

일 낮 오전 11:00
수요일 오후 8:00
새벽기도회 새벽 5:00

서울특별시송파구석촌동288-6
☎(02)414-1191 H.P 010-3775-5154

담임박용숙목사 (우슬초)

주성청각장애인교회
주 일 예 배 안 내

주일 오전 11시
오후 3시

수요일 오후 7시
금요일 오후 8시

www.1004tv.net 강원도삼척시도계읍늑구리
☎(033)541-0687 H.P 010-7405-9191

원장곽순종목사

장기요양기관(행복의집)
가족처럼

어르신(환자)을 모십니다.
(등급판정-1급 -3급자 환영)

강원도강릉시강동면오이골말길58-20
☎ (033)655-0691, 0692 H.P 010-6409-0091

담임최낙헌목사

강릉산성그리스도의교회
주 일 예 배 안 내

주일 오전 10시 30분
오후 1시
오후 1시 30분
오후 2시

충남공주시일락산2길 6-1(봉황동)
☎ (041)853-9966 http://lov153.cafe24.com

대한예수교
장 로 회

담임서명범목사

공덕교회
주 일 예 배 안 내

주일 1부 오전 11시
2부 오후 3시

수요일 오후 8시
금요일 오후 9시

경기도안양시만안구장내로89번길 9-1 102호(안양동)
☎(070)8632-6993 H.P 010-3035-5704

담임유순옥목사

조에 교정선교회
조에/생명살리는 교정선교

청송교도소
청주교도소
춘천교도소
직훈(직업훈련소)

충남공주시봉황동96번지
☎(041)854-3676 H.P 018-320-1507

기독교대한
성 결 교 회

담임곽완근목사

두란노교회
주 일 예 배 안 내

주일 1부 오전 11시
2부 오후 2시

수요일 오후 7시

경기도부천시원미구상이로75번길 30-5
☎(032)321-9109

대한예수교
장 로 회

담임정기환목사

전원중앙교회
주 일 예 배 안 내

1부 주일 오전 11:00
2부 오후 1:30
주일저녁 오후 7:00

경기도양주시남면구암리236-4
☎(02)385-2571/010-9621-9627

대한예수교
장 로 회

담임박민규목사

새생명교회
주 일 예 배 안 내

주일 오전 10시30분
오후 2시00

수요예배 저녁 7시00

경기도광주시묵동378번지
☎수양관031)769-0692-3

대한예수교
장 로 회

담임이기웅목사

영광제일교회

주 일 예 배 안 내

주일 오전 11:00
오후 2:00

수요예배 밤 8:30

영적대각성운동본부

장 로 : 송두현, 박성현
장립집사 : 강정구, 황선영

구 분 학교 수 학생 수

대학

신학교 1 143

중학교 15 1,138

소학교 589 13,429

합계 605 14,708

일요학교 942 87,178

구 분 학교 수 학생 수

대학 1 3

신학교 1 279

중학교 4 413

소학교 194 5,738

합계 200 6,423

일요학교 230 22,892



세계복음화협의회(이하 세복협)
은 운영총재인 한영훈 목사와 대표
회장 설동욱 목사를 필두로 상임회
장 박태남 목사, 상임총무 문은수
목사, 사무총장 오인석 목사, 그리
고 김성현 목사 등이 함께 필리핀
안티폴로(Autipolo City) 지역복음화
대성회 및 목회자영성세미나를 진
행하기 위해서 필리핀으로 출국했
다.  
지난 1월 30일 월요일 오전 8시

비행기로 출국하는 세복협 관계자
들은 필리핀 안티폴로 지역의 복음
화를 위해서 대성회를 계획하여 진
행하고 목회자영성세미나 등을 진
행하는 등 성회와 목회자세미나 등
선교 일정을 마치고 필리핀 안티폴
로 지역은 필리핀 북부 루손 섬 칼
라바르손 지방에 위치한 도시로 리
살 주의 주도이며 필리핀의 수도인
마닐라에서 동쪽으로 약 25km 정도
떨어져 차량으로 1시간 정도 소요되
는 곳에 위치하며 칼라바르손 지방
의 한 도시이다. 도시와 시골이 함
께 공존하는 안티폴로 지역에서 세
복협은 먼저 가장 빈촌 중에 하나인
빤따이 지역을 방문해 지역복음화
대성회를 진행했다. 
빤따이 지역은 최근 일정부분 도

로정비가 이루어지긴 했지만 그래
도 차량 출입이 쉽지 않았을 정도로
빈촌이라고 할 수 있는데 마을 입구
에 가난한 사람들을 위한 공동묘지
가 있을 정도로 열악한 지역이고 식
수를 구하기 어려워서 곤란을 겪고
있는 지역이다. 특히 최근 이단 활
동이 강화된 빤따이 지역에서 세복
협은 바른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
고 진리를 선포하는 일에 매진을 했
다.
세복협은 이후 띠끌링 지역으로

이동해 띠끌링 교회본당에서 복음
화대성회를 진행할 예정인데 띠끌
링 지역은 빤따이 지역과는 달리 작
은 소도시 규모로서 이 지역을 복음

화 한다면 필리핀 기독교 복음화를
위해서 중요 거점으로 생각할 수 있
는 지역이라 복음 전략적으로 큰 의
미를 가졌다. 
특히 띠끌링 교회는 대표회장 설

동욱 목사가 섬기는 서울 예정교회
에서 세운 교회로 교회와 함께 국제
학교를 진행하여 실력있는 교사를
세워 모든 수업을 영어로 진행하고
미래 기독교 인재를 양성하고 있다. 
이후 세복협은 나사렛 신학대학

교를 방문을 하고 나사렛 신학대학
교는 필리핀 안티폴로에 자리 잡고
있는 신학교로서 복음주의 신학교
이며 수많은 필리핀 목회자후보생
들이 복음주의 신학을 통해 건강한
목회자로 훈련받고 있다.  
특히 세복협은 안티폴로 지역 목

회자 200명을 나사렛 신학대학교로
초청하여 목회자로서의 사명을 재
확인하고 목회적 도움을 나누는 시
간을 가지고 세복협은 필리핀의 열
악한 목회환경 속에서 목회하는 그
들을 위해 쌀을 준비하여 나누고 정

성된 식사를 준비하여 대접을 하고
, 또한 푸짐한 선물 등을 전달하여
목회자들을 위로하고 다시 새 힘을
얻어 목회에 전념할 수 있는 시간을
가지게 되었다. 세복협은 필리핀 지
역복음화대성회와 목회자영성세미
나 등 모든 일정을 마치고 지난 2월
3일(금)에 귀국을 했다. 

다음은 세복협 관계자들이 지역
복음화 대성회를 통해 선포하게 된
세미나 주제이다. 
영적지도자와 리더십_한영훈 목

사(히브리서 11:24~32)Spiritual leader
and leadership_Pastor. Han Yeounghun
(Hebrew 11:24~32) 동기부여자로서
목회자의 역할_설동욱 목사(에베
소서 4:11~12)The role of pastor as a
motivator_Pastor. Seul Dongouk
(Ephesians 4:11~12) 예수는 우리에
게 열매를 맺으라고 명령하지 않았
다!_박태남 목사(요한복음
15:1~11) Jesus didn't command us to
bear fruits!_Pastor. Joshua T. Park
(John 15:1~11),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나는 사람_문은수 목사(사무
엘상 7:1-17) The church that is in

the mighty hands of God!_Pastor.
Moon Eunsoo (1 Samuel 7:1-17)
유대인의 상징주의_오인석 목사

(시편 102:3) Jewish Symbolism in
Bible_Pastor. Oh Inseok (Psalm 102:3)
하나님께서 싸우시리라_김성현 목
사(출애굽기 14:14~21) God will
fight for you_Pastor. Daniel Kim
(Exodus 14:14~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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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피종종진진 목목사사

001100--55225555--77777777
GGooddbblleessss33333333@@ggmmaaiill..ccoomm

대대한한예예수수교교장장로로회회
남남서서울울중중앙앙교교회회
서서울울시시 강강남남구구 삼삼성성로로 4400

TT::0022))33441111--99119911
FF::0022))440011--77777700
FF::0022))33441111--99111111

1(수)~ 3(금) 

6(월) 오후
6(월)~ 8(수)
9(목) 오후
9(목) 저녁
10(금) 저녁

12(주) 오전
13(월)~16(목)
16(목) 오전
17(금) 오전

20(월) 오전

20(월) 오후
20(월)~22(수)
23(목)~25(토)  

27(월)~3.7(화)

필리핀(Philippines) 마닐라 Famous 선교사연합성회
(준비위원장 강중희 선교사) 
장소 : 마닐라 갈보리기도원 ☎ 63-917-246-5400
아산 첫사랑회복선교센터(김안나 목사) ☎ 010-7129-2250
천안 아가페교회(임미향 목사) ☎ 010-6201-8374
부천 생명교회(김영철 목사) ☎ 010-2333-6342
송탄 세계명성교회(엄재영 목사) ☎ 010-3932-3927
순복음양평기도원(원장 이태근 목사) ☎(031)772-9113 
주최: 한국기독교영풍회(대표회장 성권상 목사)
용인 성복중앙교회(김수봉 목사) ☎ 010-3858-9030
서울 승리교회(안드레 목사) ☎ 010-5589-5029
가평 강남금식기도원(원장 김성광 목사) ☎(031)584-1001
서울 사이버신학교(이종필 목사)
장소: 서울 여전도회관 ☎(02)708-3131
전국원로장로연합회(회장 리상률 장로)
장소: 한국기독교연합회관 ☎(02)708-4111
부천 소망교회(정민철 목사) ☎ 010-3224-2345
유구 평안교회(김춘배 목사) ☎ 010-2044-0511
광주연합성회 ☎(213)251-9191
주최: NYSKC(본부: 미국 뉴욕, 총재 피종진목사, 대표회장최고센목사)
제204차 해외성회(204th Overseas Assembly)
미국(U.S.A) LA 남가주한인목사회(회장 김영구 목사)
장소: LA 은혜한인교회(한기홍 목사) ☎(714)446-6200

LA 세계아가페선교교회(김요한 목사) ☎(213)368-7991
LA 갈보리선교교회(심상은 목사) ☎(714)229-849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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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구치소(소장 박병용)는
2일 대강당에서 다양한 문화공연
을 접할 기회가 부족한 수형자 200
명을 대상으로 KBS 재능나눔봉사
단의 재능기부를 통하여 수형자들
에게 사랑을 나누고 감동과 희망
을 전하는‘찾아가는 KBS 작은음
악회’를 개최하였다.
이번 문화공연은 MC 조은우의

인사 및 봉사단 소개를 시작으로
‘백년이든천년이든’등으로 유명
한 가수 정정아를 비롯해‘당신이
딱이야’의 제임스킹, ‘어머니의 굳
은살’의 정수빈, 매미소리의 달인
안주일 등이 출연하여 소외계층에
게 다양한 음악과 유쾌한 공연을
선사했다. 트로트 특유의 흥겨움과
애절한 색소폰연주, 흥겹고 경쾌한
맛이 일품인 우리고유의 경기민요
는 듣는 이들에게 감동을 주기에
부족함이 없었다. 

이번 공연을 관람한 한 수용자는
“작년 여름에도 구치소에서 대규
모 공연을 관람하면서 감동을 받
았는데 이번에는 색다른 공연을
볼 수 있어서 너무 좋았다. 이런
행사를 꾸준히 개최하여 교정시설
에 수용되어 있는 수용자들도 외

부와의 단절감과 수감생활의 불안
을 어느 정도 해소할 수 있었으면
좋겠다.”라고 하였다. 서울남부구
치소는 앞으로도 수용자들의 명랑
한 수용생활과 출소 후 건전한 시
민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다양한
문화공연을 개최할 예정이다.

서울남부구치소에서열리는KBS 작은음악회

박한철 헌법재판소장은 지난번
이틀 퇴임을 앞두고 그간 연구 정
리한 내용을 헌법재판소에서 육성
으로 남긴 것을 요약해서 정리해
보았다.   
1. 특검법은 형벌소추 위반(헌법

13조) : 형벌(죄)를 소급(지나간
행위를 처벌)할 수 없다. 특검의
태생이 잘못되었다. 2. 특검법이 특
정인(박대통령, 최순실 등)을 겨냥
하고 있다. 특정인을 겨냥하여 법
을 만들 수 없다. 3. 국민의 평등권
과 여당의원을 선출한 참정권을 위
반 : 특별검사를 야당에서 임명한
것은 국민이 선출한 대통령을 일부
지역에서 선출한 국회의원에 의해
소추하는 것은 국민의 평등권과 여
당의원을 선출한 지역의 참정권을
침해한 것이다. 4. 법치주의 위반
(헌법 12조 1항) : 죄가 확인되지
않은 상태에서 탄핵을 의결한 후,
특검을 통해 죄를 찾고(만들고) 있
다. 탄핵사유가 확인되지 않았다.
죄를 찾아낸다 하더라도 탄핵을 먼
저 결정했으므로 절차상 하자가 있
어 탄핵될 수 없다.
5. 평등권 침해(헌법 제11조) :

과거 범죄행위의 실체가 드러난 대
통령과 그 범죄에 가담했을 수 있
는 인물들이 주동하여 가결한 탄핵
은 평등권을 위반했다. 또한 공익
재단 설립의 규모가 역대 대통령들

이 만든 여타의 재단에 비해 현저
히 작은 규모에 불과하다. 역대 대
통령은 재단 설립과 관련하여 그
규모가 월등함에도 탄핵되지 않았
기 때문에 박대통령의 탄핵은 평등
권을 침해했다. 힘이 있는 세력에
위해 법적용이 불평등해선 안 된
다.
6. 양심과 종교의 자유 위반(19

조, 20조) : 대통령도 자기 신념과
종교를 가질 자유가 있음에도 불구
하고 확인도 안 된 사실을 가지고
사생활을 파헤쳐 어느 한쪽의 주관
으로 예단하여 잘잘못으로 규정하
는 것은 사생활 침해이다. 더군다
나 일국의 얼굴인 대통령을 온갖
보도매체가 5-60일에 걸쳐 온통 도
배하듯 전달하였다. 7. 11조 성적차
별금지위반, 제10조 불가침적 인권
을 현저히 침해했다. : 국회의원들
이 여성 대통령의 사생활(미용, 의

료, 음식, 의상, 대인관계 등)의 일
거수일투족을 꺼리낌없이 파헤쳤
다. 그것으로 일부 세력이 그들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대통령을
매도하는데 쓰고 있다.
8. 전통문화의 계승발전과 민족

문화의 창달에 노력해야 한다.(9
조) : 태극기 집회가 정통 민의라
고 본다. 여기에는 호의호식하며
살고 있는 요즘의 젊은이들이 아니
라 가난할 때부터 우리나라를 지금
의 모습으로 일으켜 오고 가꾸어온
실체인 그들이 분노해서 밀려 나오
고 있다. 이것이 진정한 민의다. 태
극집회는 노인들 위주로 출발하여
그 저변이 확대되어 남녀노소를 가
리지 않고 있으며, 개신교 목사님
들이 대거 참여하고 있고, 2천명
규모의 불교 스님들까지 참여하고
있다.
9. 탄핵을 주장하는 세력의 국가

기밀 누설 주장은 아무 것도 확인
된 것이 없다. 특히 태블릿PC건은
그 실체도 확인되지 않고 있다.(검
찰은 국가기밀 누설한 것은 없다고
결론). 한편 적법절차를 거치지 않
고 사유재산(태블릿PC)을 인수하여
소유자의 동의 없이 내용을 들여다
보고 공개한 것은 사유재산권침해
와 지적재산권을 위반한 것은 헌법
위반이다. 10. 세월호 사고는 애석
한 사고였지만 어디까지나 해상교

통사고지 대통령이 직접 관장하는
업무도 아니다. 그것을 대통령에게
책임을 물을 수 없다. 서해카페리
호 사고시에도 김영삼대통령에 대
한 탄핵조차 거론되지 않았다.
11. 국민의 주권 침해(1조) : 국

회의원의 비밀투표로 국민이 선출
한 대통령을 국회가 탄핵하는 데는
삼권분립(40조, 66조 등)의 원칙에
맞는 법률적 뒷받침이 따라야 한
다. 국회에 탄핵권이 주어진다면
대통령에게는 국회해산권(지금은
없음)을 주어야한다. 그리고 탄핵
이나 해산에 대한 엄격한 규정과
기준이 선행되어야 한다. 뚜렷한
죄가 없음에도 여론이니 민의니 하
는 이유를 들어 일부 집단의 목적
달성(탈취)을 위해 다수결로 몰아
간다면 어느 정권이든 여소야대만
되면 그때마다 대통령을 탄핵하는
경우가 생긴다. 대통령 해임은 여
론으로 할 수 없다. 12. 탄핵사유
(17가지)를 항목마다 별도로 가결
하지 않고, 포괄적으로 가결한 경
우 그 중 단 한 가지만이라도 성립
되지 않는다면 전체가 즉시 무효가
된다.
말미에 이미 우리는 국민저항권

에 부딪히고 있음을 염려하면서 당
부하시길 애국국민들이 이런 내용
을 정확히 알고, 애써 지켜온 나라,.
힘들여 만들어온 선진국을 바로잡
을 것을 부탁하고, 나라를 위기로
빠뜨리는 사람들도 빨리 정신을 차
려서 목적을 위해 거짓으로 바람을
일으킨 것에 속지 말고 애국시민운
동에 참여할 것을 당부했다.

박근혜대통령 탄핵소추는 절차상 하자이므로 위헌이다
세월호사고는해상교통사고지대통령에게책임을물을수없다

세복협 필리핀 안티폴로 지역복음화대성회 및 목회자영성세미나
“목회자200여명초청목회자영성세미나개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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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파(寒波, cold wave)가 절정에 달했을 때
체감온도란‘인체가 느끼는 온도’로 바람과
기온에 따라 결정된다. 계산방식은 여러 가지
가 있지만, 우리나라는 바람냉각지수(New
Wind Chill Index)를 사용한다.  
캐나다 환경청(環境廳)에 따르면 겨울철 야

외 훈련이나 운동을 할 때 체감온도에 따라
인체가 받는 영향을 다음과 같다. 체감온도
섭씨 영하 9-16도: 노출 피부 냉각, 영하 17-
23도: 일정시간 피부 노출시 동상(凍傷) 증
대, 영하 24-32도: 단시간 내에 노출피부 동
상, 영하 32도 미만: 위험하므로 야외 활동
제한. 
매서운 한파, 강풍, 폭설이 한반도 곳곳에

서 대한(大寒)을 전후하여 발생하고 있다. 필
자는 <국민안전처>로부터 최근 두 차례 일부
지역의‘한파경보’와 함께 외출자제, 건강유
의, 동파방지, 화재예방 등 피해 없게 주의 바
란다는 <긴급재난문자>를 받았다. 기상청(氣
象廳)에서 발령하는‘한파주의보’나‘경보’는
전날보다 다음날 아침 최저기온이 급격히 하
강할 때 발령된다.  
‘한파주의보’는 10월-4월에 다음 중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 발령한다. ▲아침 최저기온
이 전날보다 섭씨 10도 이상 떨어져 3도 이하
이고 평년값보다 3도가 낮을 것으로 예상될
때 ▲아침 최저기온이 영하 12도 이하가 2일
이상 지속될 것이 예상될 때 ▲급격한 저온현
상으로 중대한 피해가 예상될 때. 
‘한파경보’는 10월-4월에 다음 중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 발령한다. ▲아침 최저기온
이 전날보다 섭씨 15도 이상 떨어져 3도 이하
이고 평년값보다 3도가 낮을 것으로 예상될
때 ▲아침 최저기온이 영하 15도 이하가 2일
이상 지속될 것이 예상될 때 ▲급격한 저온
현상으로 광범위한 지역에서 중대한 피해가
예상될 때. 
며칠째 기록적인 한파가 이어지면서 동상

(凍傷), 저체온증(低體溫症) 등 한랭질환(寒
걑疾患)이 급증하고 있다. 보건복지부 질병관
리본부에 따르면 지난 12월 1일부터 1월 20일
까지 한랭질환 누적환자 수는 238명이며, 그
중 9명이 사망했다. 연령대별로는 50대가
27.3%로 70대 이상 노인층(26.1%)보다도 많
았다. 발생시간은 오후 6-9시가 18.1%, 오전
6-9시 17.6%, 새벽 0-3시 15.1% 순으로 나타

났다. 질환별로 분류하면 저체온증 84.7%, 동
상 10.9% 등으로 나타났으며, 10명 중 4명은
발견 당시 음주 상태였다. 
서울의 한강(漢江)도 지난 1월‘공식 결빙

(公式結氷)’되었다. 기상청에 따르면 한강대
교 노량진 방향에서 2-4번째 교각 사이 상류
쪽으로 100m 지점이 얼었을 때 공식 결빙으
로 인정된다. 한강은 보통 평년에는 1월 13일
에, 작년에는 평년보다 열흘정도 일찍 1월 3
일에 언 것으로 관측됐다. 지난 12월부터 따
뜻한 날씨가 이어져 한강 결빙이 다소 늦어졌
다. 
봄ㆍ여름ㆍ가을ㆍ겨울 24절기의 마지막 절

기로‘큰 추위’라는 뜻의 대한(大寒)이다. 겨
울철 추위는 굤冬, 小雪, 大雪, 冬至, 小寒, 大
寒으로 갈수록 추워진다. 하지만 이는 중국의
기준이고, 우리나라에서는 다소 사정이 달라
대개 소한 무렵이 가장 춥다. 이에“춥지 않
은 小寒 없고, 포근하지 않은 大寒 없다.”라는
속담이 있다. 
전통 달력에서는 大寒의 마지막 날을 겨울

을 매듭짓는 날로 보고 이날 밤을‘해넘이’이
라고 했다. 이 날이 지나면 2절기의 새로운
시작인 입춘(굤春)이며, 금년은 2월 4일이 입
춘(굤春)이다. 제주도에서는 大寒 뒤 5일에서
굤春 전 3일간을 신구(新舊)간이라고 하여 이
사나 집수리 등 집안 손질을 하는 풍습이 있
다.  
질병관리본부는 2012년부터 전국 지정 응급

의료기관 약 540여 개소를 대상으로 한파에
취약한 심혈관질환자, 고혈압환자, 독거노인
등의 건강을 위해 저체온증, 동상 등‘한랭질
환’실시간 모니터링을 실시해 한파로 인한
건강피해 현황을 신속하게 파악하고 있다. 즉
12월부터 2월까지 겨울철 3개월간 한파로 인
한 한랭질환 감시체계를 운영하고 있다. 
저체온증 환자의 특성은 성별로는 남성이

81.8%로 조사됐다. 사회경제적으로는 만성질
환자(52.6%), 경제적 취약계층(27.6%)이 상당
수를 차지했으며, 음주를 한 경우도 45.7%에
달했다. 한냉질환으로 사망한 경우로는 음주
로 인한 사망(60.0%)과 경제적 취약계층
(60.0%)에 집중돼 있었다.  
겨울철 한파 추위에 장시간 노출되어 있으

면 동상, 저체온증 등 건강문제가 발생할 위
험이 높아지므로 옷을 따뜻하게 입고, 수분섭

취, 적정한 실내 온도 및 습도 유지 등 한파
대비 건강수칙을 준수해야 한다. 특히 만성질
환자(고혈압, 심장병, 당뇨병 등)는 한파에 더
욱 취약하므로 각별히 주의해야 한다. 호흡기
질환자는 외출 시 차가운 공기로부터 폐를 보
호하기 위해 마스크, 머플러 등을 사용하여야
한다. 
동상(frostbite)은 차가운 날씨에 피부가 노

출되었을 때 발생하며, 한파가 사람에게 주는
영향 중 가장 많은 사례이다. 즉 섭씨 영하
2-10도 정도의 추위에 직접적으로 노출되면
피부의 연조직이 얼어버리고 그 부위에 혈액
공급이 중단된 상태를 동상이라고 한다. 동상
이 자주 발생하는 신체부위는 귀, 코, 뺨, 손
가락, 발가락 등이다.  
동상은 노출된 추위의 온도와 얼어 있던 시

간과 관계가 있으며, 정도에 따라 1도-4도로
분류한다. 1도 동상: 물집이 생기지 않는 상
태, 2도 동상: 부종과 함께 물집이 나타난다,
3도 동상: 2도 동상이 오래 지속되는 경우, 4
도 동상: 피부의 괴사(壞死)가 일어나 심한
상태로 병든 부위를 절단해야 할 만큼 최악의
상태다.  
치료는 손상 받은 부위를 빨리 따뜻하게 해

주는 것이 좋다. 혈액의 순환을 원활하게 하
고, 세포 사이의 결빙을 풀어 주기 위해 동상
부위를 섭씨 38-42도 정도의 따뜻한 물에 20-
40분간 담가서 피부가 말랑말랑해지면서 약간
붉어질 때까지 녹이는 것이 좋다. 녹인 피부
는 마른 천으로 덮어 보온을 하며, 대개 녹인
피부는 통증이 있고, 붓거나 피부색의 변화가
생긴다. 심한 괴저(壞疽)가 발생한 경우에는
피부 이식이나, 절단하는 수술이 필요할 수도
있다.  
환자는 치료 후에 안정을 취해야 하며, 동

상 입은 부위가 다치지 않도록 주의해야 한
다. 만약 물집이 생기면 터뜨리지 말고 그냥
두며, 세균에 감염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손상 받은 부위를 문지르는 것은 피해야 한
다. 단백질이 풍부한 고기, 두부 등을 충분히
섭취하면 회복에 도움이 된다. 음주와 흡연을
피해야 한다.  
저체온증(hypothermia)이란 임상적으로 직장

(直腸)이나 방광(膀胱)에서 측정한 중심체온
(심부체온)이 섭씨 35도 이하로 떨어진 상태
를 말한다. 구강(口腔)이나 겨드랑이에서 체
온계로 측정한 것은 정확한 중심체온을 반영
할 수 없기 때문에 대개 항문(肛門) 온도를
측정한다. 저체온증은 인체의 열생산이 감소
되거나 열소실이 증가될 때 또는 두 가지가
복합적으로 발생할 때 초래된다.  
중심체온이 섭씨 36도이면 추위를 느끼며,

35도 몸떨림 발생, 34도 술 취한 듯한 비정상
적인 행동, 33도 근육강직, 32도 심신허탈, 31
도 의식장애, 30도 무의식(통증자극에 무반
응), 29도 맥박 및 호흡 저하, 28도이면 심폐
정지(무호흡)가 되므로 심폐소생술(흉부압박
및 인공호흡)을 시행하여야 한다.  
저체온증은 중심체온에 따라 경증, 중등도,

중증의 세 가지 범주로 나눈다. 경증(輕症)

저체온증은 중심체온이 섭씨 33-35도인 경우
를 말하며, 떨림 현상이 두드러지고 피부에
‘닭살’로 불리는 기모근 수축현상이 일어난
다. 피부혈관이 수축하여 피부가 창백해지고
입술이 청색을 띠게 된다. 기면(嗜眠) 상태에
빠지거나 자꾸 잠을 자려고 하며, 발음이 부
정확해지기도 한다.  
중등도(中等度) 저체온증은 중심체온이 섭

씨 29-32도인 경우를 말하며, 의식 상태가 더
욱 나빠져 혼수상태에 빠지게 된다. 심장 박
동과 호흡이 느려지고, 근육 떨림은 멈추고
뻣뻣해지며 동공(瞳孔)이 확장되기도 한다.
중증(重症) 저체온증은 중심체온이 섭씨 28도
이하가 되어 치명적인 부정맥(겘整脈)이 유발
되어 심정지가 일어나거나, 혈압이 떨어지며
의식을 잃는다.     
저체온증 원인은 한랭 노출 등의 환경적 요

인이나 외상(外傷), 갑상선기능저하증과 같은
질환 등으로 인하여 정상체온을 유지하지 못
하는 상황에서 일어난다. 환경성(環境性) 저
체온증은 건강한 사람이라도 추운 환경에 장
시간 노출되면 나타난다. 특히 옷을 충분히
입지 않고 비에 젖거나 바람을 맞으면 위험하
다.  
대사성(代謝性) 저체온증은 다양한 내분비

계 질환에서 기인하며, 인체 대사율이 감소하
여 발생한다. 저혈당 발생시에도 저체온증이
동반될 수 있으며, 뇌손상이나 뇌종양, 뇌졸
중과 같은 중추신경계 이상도 저체온증을 유
발할 수 있다. 알코올은 혈관을 확장시켜 열
발산을 증가시키고 중추신경계를 억제하여
추위에 둔감해 지므로 저체온증이 생기게 된
다.  
요즘 도시에서는 노숙인들이 추위로 인해

저체온증으로 사망하는 일이 발생하고 있다.
한편 스키, 등산, 스쿠버다이빙 등의 야외 스
포츠 활동의 빈도가 늘면서 저체온증 환자의
발생 빈도가 증가하는 추세이다. 음주(飮酒)
를 하면 중추신경계의 기능을 저하시켜 사지
끝부분의 혈관확장을 유발하여 복사에 의한
열손실이 크게 증가하여 저체온증을 유발한
다.  
저체온증 치료는 크게 일반적인 대증요법

과 재가온 요법의 두 가지로 진행한다. 젖은
옷은 빨리 제거하고 따뜻한 담요 등으로 따뜻
하게 감싸주며, 흡입되는 산소와 수액은 가온
(加溫)된 것으로 공급한다. 재가온 요법은 환
자의 상황에 맞게 적용한다. 저체온증 환자를
옮기거나 치료하는 과정에서 심실세동 등의
부정맥이 유발될 수 있으므로 조심스럽게 다
루어야 한다.  
건강한 사람에게 발생한 중등도 이하의 저

체온증은 대부분 후유증 없이 회복된다. 중증
저체온증의 경우에는 50% 이상의 사망률을
보인다. 합병증으로 흡인성 폐렴(肺炎), 동상
등이 발생할 수 있다. 예방을 위하여 추운 날
에는 옷을 충분히 두껍게 입어 체온을 유지하
고, 산행이나 야외 활동 시 알코올 섭취를 삼
가야 한다. 

우리의 내면세계에는 과거의 온갖 사건들이 기
록되어 있는 나이테가 있다. 우리의 생각과 정서
의 필름에 생생하게 기록되어 있는 아픈 상처와
불행했던 과거는 결코 없어지지 않는다. 그리고
오늘도 그 기억은 살아 움직인다. 
현재의 나의 사고와 정서와 행동에 깊은 영향을

줄 뿐 아니라 내가 맺고 있는 모든 대인관계의 영
역 속까지 침투해 들어온다. 특히 인격적인 모독
이나 자존심의 심한 손상, 쓰라린 추억 등은 망각
에 의해 쉽게 처리되지 않는다. 왜냐하면 언제라
도 그때와 동일한 상황이 조성되면 조건반사와 연
상작용에 의해 그 때의 감정과 반응이 재현되기
때문이다. 
그리고 그때마다 상처받은 감정과 쓰라린 추억

이 재현되는 아픔을 맛보게 된다. 이는 좌절감과
증오심과 죄책감을 유발하여 자신감을 상실하게
하는 중요한 원인이 된다. 그래서 그는 다시는 동
일한 상황에 처하는 것을 피하려고 애쓰며 쓰라린
추억에 직면하기를 두려워한다. 이렇게 손상된 자
아가 치유되지 않은 상태에서 같은 상황에 직면하
기를 피하려는 노력은 스트레스를 가중시켜 엄청
난 정신적 부담이 된다. 
이런 사람들은 자신의 가치를 스스로 인정하지

못하기 때문에 항상 무엇을 이루어야 한다는 강박
관념에 쫓겨 자신을 혹사하거나 자신이 알지 못하
는 가운데 주위 사람들에게 깊은 상처를 주기도
한다. 이러한 정서적 상처를 어떻게 처리할 수 있
을까. 그것은 쓰라린 추억에 과감하게 직면하는
것이다. 비록 일시적인 아픔이 있을지라도 피해선
안된다. 즉 자신이 상처를 받았던 원점으로 돌아
가는 것이다. 
이제는 과거의 상황을 냉정하게 받아들여라. 이

제는 더이상 어린 소년도, 감정처리가 미숙한 청
년도 아니다. 인생 여정의 거친 세파를 헤치고 나
온 현재의 성숙한 자아로서 포용력을 가지고 그때
의 상황을 바라보라. 그리고 가해자를 이해하라.
용서하고 불쌍히 여겨라. 가해자도 병든 자아와
쓰라린 상처를 가지고 있는 연약한 인간일 뿐이
다. 
입장을 바꿔놓고 생각해 보면 내가 그러한 상황

이었더라 그렇게밖에 할 수 없었을 것이다. 증오
와 두려움의 감정 대신 불쌍히 여기는 마음으로
그를 바로 봐라. 그는 가해자가 아닌 병든 인격을
가진 환자임을 바로 알아야 한다. 쓰라린 추억에
과감하게 직면하라. 이것이 내면의 상처를 치유하
고 스트레스의 원인을 제거하는 지름길이다. 

3박자 건강“내면의 상처치유”(6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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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형모 교수

십자가사랑 복음과율법

모성춘 교수

웃음치료 레크레이션

심기석 교수

야고보서 신약신학

윤동훈 교수

설교학 경건회 지도

김정우 교수

성경논술

김명옥 교수

소선지서

교 수 진

에녹부흥신학에녹부흥신학 신학생신학생 모집모집

·수업일: 
기독예능과정- 매주목오후2시- 오후5:30분.

금, 토오전10시- 오후6:10분.
신학부- 매주목, 금오전10시- 오후6:10분.

토오전10시- 오후2시.

(우.16039) 경기도 의왕시 계원대학로 10, 701호(내손동)  
홈페이지 : http://jlcn.kr ☎ 031)424-7621, H.P 010-4436-7060

대한예수교
장 로 회 주사랑교회

•강도사 : 장정훈 이진영 •전도사 : 장성철, 
•반주자 : 한진경, 한송이

담임 장한국 목사
본지 부이사장

예배 시간 예배 시간
주일 대 예배 오전 11:00 주일학교 오전 9:00
주일저녁예배 오후 2:00 학생회 토,오후 5:00
수 요 예 배 오후 7:30 청년회 토,오후 6:00
새 벽 예 배 새벽 5:00 여전도 구역예배 금,낮 11:00
금요철야예배 밤 9:00 남전도 구역예배 매월토,저녁 6:00

예
배
시
간
안
내

◇ 주의 재림을 사모하는 금촛대교회
건강하고 보수적인 신앙을 갖게 하는 살아 있는 교회
설교에 중점을 두는 교회! 
선지자적인 사명을 감당하는 교회!

표어 : 새천년을새소망으로새롭게
“내가 그들에게 한 마음을 주고 그 속에 새 영을 주며 그 몸에서 돌 같은 마음을 제거하고 살처
럼 부드러운 마음을 주어 내 율례를 따르며 내 규례를 지켜 행하게 하리니 그들은 내 백성이 되
고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리라”(겔 11:19~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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섬기는분들
원로목사: 황만재 (Senior Pastor)
담임목사 : 황원찬 (Rev)
장 로 : 김정길, 류근승, 윤호열, 정진수, 조원영, 장연창, 이종식/ 강민철, 현상일(안수) 
부 목 사: 장휘중(학생회, 청년회, 행정)   
협동목사 : 권오형천영석장광용
전 도 사: 이은자 (주일학교, 행정, 심방)  , 이남임 (전도, 심방, 구역)
미주교회: 김도경목사(미국남가주섬김의교회)

18303 AGUIRO St. ROWLAND.HTS CA 91748 U.S.A. 
선 교 사 : 진 훈(중국)·데이비드김(Y국) ·김희진(카자흐스탄) 

윤재관·윤혜미(아프카니스칸)·다니엘(가나)
지 휘 : 한승희
찬양인도: 맹현국, 이상진, 안혜림, 김찬숙, 정현, 김선희, 남지혜, 박종혁
반 주: 전혜영 (실로암성가대, 피아노),  최나란 (주일예배오르간)   

황은애(주일찬양),  조수진(삼일예배),  허예은(갈릴리)

예배시간및모임안내
주일 1부 예배
주일 2부 예배
주일 찬양예배
새벽 기 도 회
삼일 저녁예배
금요심야기도회
금요구역예배
새신자양육모임
축 구 선 교 회

주일오전 8:00
주일오전11:00
주일오후 2:00
매일새벽5:00
삼일오후7:00
금오후 9:00 
각구역별로
주일낮12:30~1:00
주일오후4:00 

영아·유아부 예배
유· 초등부 예배
중·고등부 예배
중·고등부 모임
대 학 부 예배
대 학 부 모임
청 년 부 예 배
청 년 부 모 임
말씀 교제 모임

주일오전 11:00
주일오전 9:00
주일오전9:30
토요일오후4:00
주일오전11:00
토요일오후6:00
주일오전11:00
토요일오후6:00
주일낮12:50~1:50

최동준 교수

교회사

김선우 교수

복음송이론/실기

김성기 교수

교회음악 시편찬송

박경자 교수

히브리어 레위기

이경우 교수

종교개혁사

김영진 교수

기독무용찬송이론/실기

임순학 교수

목사학 목회학

윤주만 교수

역사서 (사무엘상하)

심기석 교수

신론 기독론

박형모 교수

내세론 아버지의이름

곽영민 교수

구약석의 찬송가해설

김성기 교수

시편 시편찬송

제갈요한 교수

성령론 구원론

이환호 교수

제자양육

주찬양 교수

창세기 모세오경

주찬양 교수

영성학 요한복음

한영실 교수

선교학 기독교교육학

목회대학원·신학연구원- 매주월,화저녁6:30 - 9:30분.
학술원: 매주토오전10시- 오후2시.
찬양치유교실- 매주목오후1:30분- 오후5:30분.
※과정통신으로교육할수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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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임목사: 조강수
●부 목 사: 이주홍
●협력선교사: 김종록, 이두원, 

차명호, 권오성
●장 로: 임청수,   심재헌

김준현,   고재훈

●교육전도사: 이민규, 이주영
●전 도 사: 양승숙

●성가 대장: 박남주
●지 휘: 박성진, 이희선
●반 주: 권혜영, 홍은지, 박진주, 

이요한

◆예배시간안내
주일낮예배: 1부오전9:00,  2부오전11:00,  
주일저녁예배오후6:30
수요밤예배: 저녁8:00

금요철야예배: 밤11:00, 새벽예배: 새벽4:30
주일학교예배: 주일오후1:00,  학생부, 청년부
연합예배: (토)오후6:00

대한예수교
장 로 회 영광교회

담임 조강수 목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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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장합동보수(총회장 이규필 목
사)는 한중,서경,서인노회 등 3개
노회 연합으로 지난 1월 16일(월)
오전 11시 2017년 신년하례예배를
경기도 여주시 대신면 초현리 여
주전원마을에서 드렸다. 
한중 증경노회장 이세중 목사의

인도로 1부 신년감사예배가 시작되
어 서경노회장 김주현 목사가 기도
를, 한중노회장 김국태 목사는“축
복의 문이 열리다”는 제목으로 말
씀을 선포하고 신년사를 통해 총회
와 각 노회의 관계자들을 격려하고
교회가 부흥되기를 축복했다. 
이어 한복희 목사(한중노회 부회

계)가 헌금기도를, 김관호 목사(한
중노회서기)가 광고를 제1부총회장

전예희 목사의 축도로 마쳤다. 
2부순서는 한중노회 직전회장

조영만 목사의 인도로 기도회가
시작되어 대한민국과 한국교회를

위해 정말달 목사(서경노회), 총회
와 총회신학교를 위해 서재식 목
사(총회 회의록서기), 노회와 지
교회 부흥을 위해 박용순 목사(서
인 증경노회장), 여주전원마을과
동천교회를 위해 임원택 목사(한
중 증경노회장), 언론사 지저스타
임즈 및 JTNTV방송을 위하여 기
도하는 등 특별기도회를 가졌다.
한편 예장합동보수총회 신년하

례예배를 지난 1월 12일(목)오후 1
시 30분 서울 금천구 시흥대로 153
길 동천교회본당(총회장 이규필 목
사시무)에서“내가 새일을 행하리
니”란 제목으로 총회장 이규필 목
사가 말씀을 선포했으며, 증경총회
장 윤석칠 목사의 축도로 마쳤다. 

합동보수 2017년 연합신년하례예배 드려

대한예수교장로회(진리)총회(총
회장 장한국 목사)는 지난 1월 9
일(월)-11일(수)까지 대구시 유성
교회(오진철 목사)에서 총회장 장
한국 목사를 강사로 2017년 신년
특별수련회를 개최했다. 
첫날 특별수련회 강의에 앞서

오후 4시 총회교육부장 박민규 목
사의 사회로 총회장 장한국 목사
의 신년축사를 시작으로 교육부
서기 김성덕 목사가 기도를, 유성
교회 성도들의 특송, 제자수도원
김성희 원장은“하나님의 성직자
된 모습은 이러하다”라는 제목으
로 설교했다. 
이어 교육부 회계 김명수 목사

의 봉헌기도, 총회서기 오진철 목
사의 광고, 증경총회장 최평욱 목
사의 축도로 마쳤다. 
특별수련회는 2박3일간의 강의

를 끝으로 총회 회의록서기 배만복
목사의 폐회인도, 총회 회의록서기

김정미 목사가 기도, 대한
노회원 일동 특송을, 부총
회장 조조복 목사가 설교
를, 총회서기 오진철 목사
의 광고와 총회장 장한국
목사의 축도로 일정을 모
두 마쳤다.
총회장 장한국 목사는

신년축사에서“영광과 오
욕으로 점철된 한 해가
지나고, 새해가 밝았으며,
새해에는 세상이 주는 것
과 다른 오직 주님으로부
터 받는 평안, 위로, 큰 소망과 큰
믿음으로 충만하기를 기원하고,
이 한해 큰 소망을 갖자고 했다.
이어 아무리 시련의 밤이 깊어도,
또 장차 큰 환란의 밤이 올지라도
주 재림의 그 새벽은 반드시 오며,
주님의 날은 더 가까워졌고, 또 주
님은 샛별같이 우리 심령을 늘 비
쳐주신다면서 우리는 주님이 칭찬

받는 새해가 되기를 기원”했다.
한편 총회장 장한국 목사는

(사)한국기독교보수교단협의회(대
표회장 지왕철 목사) 신학위원회
(신학위원장 한홍교 목사)의 주관
으로 2017년도 신학세미나 주강사
로 신정되어 (2월, 4월, 8월, 10월,
12월)6회에 걸쳐 강의를 한다며
많은 기도와 참석을 요청했다. 

모든 육체가 다 같은 육체가
아니라고 하십니다. 사람육체뿐
만 아니라 짐승육체, 새의 육체
도 있다는 것입니다. 도대체 물
고기, 새까지 육체라 표현하시
는 성령님의 말씀은 무슨 의미
일까? 이는 분명 신령한 영적
의미를 가진 말씀이지요. 즉 하
나님의 자녀인데 하나님 섬기며
말씀대로 사는 자는 사람육체이
고, 깨닫지 못하고 영혼 없는 짐
승같이 이 땅에 속해 사는 육
적? 세상적 신앙인은 짐승과 같
으니 짐승육체가 아닌가? 
죄악세력을 벗지 못한 신앙인

은 물 떠나지 못하는 물고기 육
체와 같고, 공중권세 잡은 자 마
귀처럼 자꾸 높아지려고만 하며
섬김 받기만을 좋아하는 신앙인
은 새의 육체라고 볼 수 있지
않겠는가? 그러나 하늘에 속한
몸도 있으니 예수 믿고 세례 받
고 그리스도와 하나로 연합된
자는 그리스도 안에서 하늘에
앉힌바 된 하늘에 속한 몸이요.

천국 시민권을 가진 자요. 이들
은 곧 하늘에 속한 것들의 영광
으로 사는 신앙인입니다. 하늘
의 영광은 하나님이 주시는 영
생복락 하는 것이지요. 

반면에 땅에 속한 몸도 있다
고 했지요. 육에 속한 자, 땅에
속한 것들의 영광을 기쁘게 여
기며 사는 자들을 가리킨다고
봅니다. 이는 마귀에 속한 자로
볼 수 있으니 마귀는 세상 복,
세상부귀 영화를 보여주며 자신
에게 절하면 다 준다했지요. 결
국 멸망으로 끝날 잠시 누리는
세상의 복을 추구하는 것이지
요. 성령으로 심고 믿음으로 사
는 것이 영생을 거둔다했고, 하
나님의 자녀들은 씨가진 채소와
열매 맺는 나무라 했지요. 즉 생
명이 씨이니 하늘나라 영생에
합당한 열매 맺는 신앙인들의
영적 양식을 가리킨 것으로 봅
니다.
하늘에 속한 것들의 영광은

해, 달, 별의 영광이라고 세분했

습니다. 여호와는 해요, 진리요,
생명의 빛이지요. 이 진리의 빛
을 비추어 생명 살리는 역사는
해의 영광이요, 달은 반사체이
니 침체된 영적 어두움에 처한
자들을 위로?깨우쳐 빛으로 나
올 수 있게 회개케 하는 것, 또
는 물질?은사?기도 등으로 간접
적으로 영혼 살리는 역사는 달
의 영광이요, 하나님의 종으로
세움 받아 복음?진리로써 많은
사람들을 옳은 길로 인도하는
종들은 별들의 영광이라고 봅니
다. 특히 7 금촛대 사자를 일곱
별이라고 한 그 영광이 곧 별의
영광의 최고봉이지요. 

고향을 떠나 한국을 거쳐 미국
까지 와서 생활하고 있는 실향민
들의 애환이 서려 있는 황해도 출
신들의 모임인 황해도 도민회장
오진형 회장 취임식이 성대하게
열리고 있다. 
고향은 누구에게나 있다. 특별히

6. 25동안으로 인하여 강제로 고향
을 떠난 우리 한인들이 많은 것은
누구나 다 알고 있는 현실이다. 그
가운데 미주에서 살면서 황해도
도민들이 뭉쳐서 도민회장을 선출
하고 회장 사업의 일환으로‘2세

들의 교육 사업에 중점을 두고 장
학 사업을 하겠다’는 오 신임 회
장의 취임 인사말은 매우 훌륭한
꿈이요 계획이다
지난 11일(수)오전 11시 나성동

산교회에서 김병조 총무의 사회로
행사가 진행 되었고, 국기대한 경
례, 이혜경 여사의 선창으로 미국
국가와 애국가를 제창하고 순국선
열에 대한 묵념을 하고, 마동환 장
로의 개회 기도와 내빈 소개와 변
무성 전회장의 이임사 그리고 오
진형 신임 회장의 취임사 이어서

이기철 LA총영사의 축사와 이북 5
도민회 회장 박철홍 회장의 축사

그리고 이혜경 여사의 축가 등의
순서로 이어졌다. 
이어서 오바마대통령 봉사상을

수여를 하고, 황해도 도기를 인수
하고 오진형 회장 취임행사를 모
두 마쳤다.   

목사코너-107-

하늘에속한몸도있으니
(고전 15:39-41) 

주사랑교회 장한국 목사
(진리총회장)

미주 한인의 날 12주년 기념 및
이민 114주년 기념 감사 예배가
남가주한인목사회와 남가주교회협
의회가 공동으로 행사를 진행하였
고, 행사를 마치고 기념촬영을 하
고 있다. 
미주 한인의 날 12주년 기념 및

이민 114주년 기념 감사 예배가
남가주한인목사회(김영구 목사)와
남가주교회협의회(최순길 목사)가
공동 주관으로 성대하게 열렸다.
이 행사는 지난 1월14일(토) 오전
10시 한미장로교회(이운영 목사)
에서 최순길 목사(남가주기독교교
회협의회 회장)의 사회로 행사가
진행 되었고, 김종용 목사(남가주
교회협희 수석 부회장)가 대표로

기도하고 이운영 목사(남가주교회
협희회 증경 회장)가 설교했다. 
이 목사는 주재임 목사가(교회

협의회 부 회장) 봉독한 이사야
55장 7절을 본문으로‘여호와께로
돌아가자’는 제목으로 설교 했다.
이소연 목사 외 두 사람의 찬양
율동을 마친 후에 등단한 이 목사
의 설교를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이 시대의 흐름에 대한 내용으

로 말씀을 전하면서 함께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조국
의 현실과 오늘 보문을 통해 상관
관계를 생각하면서 은혜를 나누도
록 하려고 합니다. 한국 땅에 많은
선교사들이 찾아와 어두운 한국
땅에 복음이 꽃피기 시작을 했습

니다. 오늘 이민 114주년을 기념하
면서 예배를 드리는 것은 매우 의
미가 있습니다. 
진정한 자유는 희생과 고난과

역경과 헌신이 낳는 것이 바로 진
정한 자유이다. 이제 우리 모두는
죄를 회개하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돌아갑시다. 에버그린 중창단이
헌금송을 부르고 김재중 목사(남
가주한인목사회 감사)의 축도로 1
부 예배를 마치고 2부 순서에서는
미국 국가와 애국가 그리고 순국
선열에 대한 묵념을 드리고 백지
영 목사의 기도로 시작 되었다. 
*환영사 이병만 회장(미주한인

재단): 여러 목사님들께서 함께 손
을 잡고 기도하시면서 좋은 단체
가 되기를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인도와 보호가 있기를 소원하였다.
이제 한국과 미국 모두가 어수선

하지만 기도로 극복해 나갑시다.
*격려사-이종용 목사(미주한인

날 기념행사 대회장): 그동안 우
리 대한민국과 미국을 위하여 수
고 하신 선배님들을 생각하면 감
사한 것 뿐이다. 이제 앞으로 모든
분들이 함께 손에 손잡고 나라와
민족을 위하여 기도해주시고 함께
출발을 합시다. 
소프라노 지 경 씨의 독창 순서

‘어찌하여야’, ‘그리운 금강산’을
부르고, 권영신 이사장(대한인 국
민회)과 샘신 목사(남가주한인목
사회 수석 부회장)의 축사의 말씀,
엄규서 목사(남가주한인목사회 전
회장)와 손병주 목사(남가주한인
의 날 기념행사 부 대회장)각각
권면의 말씀을 전했다. 이경호 목
사(한아름합창단 단장)의 섹소폰
연주를 끝으로 모든 순서를 마치
고, 헬렌 김 목사(남가주한인여성
목사회 회장)의 기도로 마쳤다. 

장한국총회장2017 신년특별수련회열어
다니엘서를 통한 주 재림 대비 신앙을 갖자

황해도도민회장오진형회장취임식성대하게열려
‘황해도 출신 2세들의 장학 사업에 중점을 두겠다’

미주 한인의 날 12주년 기념 및 이민 114주년 기념 감사 예배드려

“진정한 자유는 희생과 고난과 헌신이 따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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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아름다운인격
성경: 시편45편8-9절
찬양: 찬송가89장
왕의 오른쪽 자리는 존귀와 특권을 의미합니

다. 성도는 하나님의 은혜로 인해 왕 같은 제사
장이요 하나님의 자녀가 된 자들입니다. “오직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 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된 백성이니”(벧전2:9)
우리의 왕 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인격의 아름다
움을 알고 주님께 영광을 돌리고 하나님의 자녀
로서의 특권을 누리는 아름다운 그리스도인들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제목: 그리스도의신부
성경: 시편45편10-12절
찬양: 찬송가175장
본문은 왕후가 가져야할 마음가짐에 대해 말

하고 있습니다. 왕후가 왕의 말씀을 듣고 생각
하고 귀를 기울여야 하듯이 그리스도의 신부 된
모든 성도는 옛 사상과 사고방식, 옛 가치관을
다 버리고 하나님의 사상, 즉 성경적 사상을 가
지고 하나님의 규례를 배우고 하나님의 가치관
을 소유해야 합니다. 우리는 주 예수 그리스도
의 신부로서 그의 음성을 듣고 귀를 기울이고
생각하며 옛 생각과 풍습과 가치관을 버리고 주
님만 경배하며 따라야 합니다.

제목: 천국의기쁨
성경: 시편45편13-15절
찬양: 찬송가64장
왕후 그리고 시녀들까지도 왕궁에서 풍성한

기쁨과 즐거움을 누립니다. 하나님을 알고 하나
님을 섬기고 하나님께 나아가는 길에는 기쁨과
즐거움이 있습니다. 구원받은 자에게는 기쁨과
즐거움이 있습니다. 천국에는 의와 평강과 희락
이 넘치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갈 그 천국에는
슬픔과 애통과 아픈 것이 아시 있지 않을 것입니

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신부된 여러분, 이
복을 감사히 누리며 살아가시기를 소망합니다.

제목: 왕의영광
성경: 시편45편16-17절
찬양: 찬송가140장
왕의 아들들 즉 왕자들이 열조를 계승하고 온

세계의 군왕으로 세워지는 영광을 누리게 되듯
이 성도들 또한 주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영원
히 왕노릇하게 됩니다. 세상의 일들은 세월의
흐름과 함께 잊혀 가지만 그리스도의 이름은 영
원히 기억됩니다. 그분은 영원히 살아계시며 그
분에 대한 풍성한 증거들이 성경에 기록되었기
때문입니다. 주님께서 우리를 온 세상의 왕들로
삼으심을 기뻐하고 감사하십시오. 그리고 그분
의 이름을 영원히 기억하고 찬양하십시오.

제목: 성도의피난처
성경: 시편46편1-3절
찬양: 찬송가70장
세상에는 환난들이 많습니다. 땅이 변하고 산

이 흔들려 바다 가운데 빠지는 것 같은 천재지
변도 있고 전쟁도 있으며 흉년도 많습니다. 그
리고 살아가면서 질병과 사고도 있으며 경제적
어려움과 가정적 어려움도 있습니다. 그러나 하
나님을 피난처로 삼고 그분의 힘과 도움으로 삼
는 자는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닥친 환난을 두
려워하지 말고 우리의 피난처 돼 주시는 하나님
을 경외하며 그분의 힘과 도움으로 살아가시기
바랍니다.

제목: 은혜의시냇물
성경: 시편46편4-5절
찬양: 찬송가304장
본문의‘한 시내’는 흉용한 바닷물과 대조되

는 잔잔한 시냇물을 의미하며 그것은 하나님의
은혜와 임재와 역사를 상징합니다. 참고로 한
시내가 나뉘어 흐른다는 말은 하나님의 은혜가
한 두 사람이나 한 두 교회가 독점하는 것이 아
니고 모든 믿는 자들과 교회들이 함께 누리는
것임을 나타냅니다. 우리의 삶 가운데 하나님께
서 시냇물처럼 임재하셔서 기쁨으로, 그리고 즉
각적인 도우심을 경험하기를 소망합니다.

제목: 우리편
성경: 시편46편6-7절
찬양: 찬송가230장
하나님께서 소리를 내시는 이유는 그분이 우

리 편이시기 때문입니다. ‘만군의 여호와’라는
말은 하늘의 천군천사를 거느리시고 사용하시는
능력의 하나님을 의미합니다. 그분이‘우리’편
이시고‘우리의’피난처라고 말한 그‘우리’는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들, 즉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구속받고 성경대로 믿고 죄를 회개하고 순
종하는 자들을 가리킵니다. 오직 성경말씀대로
믿고 순종하며 하나님을 따를 때 그분께서 우리
의 편이심을 날마다 경험하며 살 수 있습니다.

제목: 와서보라
성경: 시편46편8-9절
찬양: 찬송가79장
본문에서 시편 저자는 다른 이들에게 하나님

이 행하신 일들을 와서 보라고 말합니다. 그것은
하나님께 대해 관심을 가지고 와서 하나님께서
역사상 행하신 일들을 확인하라는 뜻입니다. 하
나님께서 주신 성경을 자세히 읽고 묵상함으로
써 하나님의 행하신 일들을 확인할 수 있으며 하
나님의 일을 세상에 전하는 것이 전도입니다. 하
나님의 살아계심과 그의 창조와 섭리의 일들, 특
히 성경에 기록된 그의 구원역사를 확인하고 하
나님만 의지하고 하나님 중심으로 살아가십시오.

제목: 그분만
성경: 시편46편10-11절
찬양: 찬송가405장
하늘의 천군천사들을 거느리시고 쓰시는 능력

의 하나님, 살아계신 참 하나님께서 그를 경외
하며 회개하고 그의 계명을 순종하는 자들을 그
의 백성 삼으시고 그들과 함께 하시며 환난 때
에 그들의 피난처가 돼 주십니다. 하나님은 그
들의 힘과 보장, 구원과 도움, 기쁨과 평안과 행
복이십니다. 우리는 참 하나님의 존재와 그분의
영광을 알아 그분을 높이고 그분이 우리와 함께
하심을 감사하며 환난 때에 오직 그분만 바라보
고 그분께로 피해야 합니다.

제목: 찬양할이유
성경: 시편47편1-2절
찬양: 찬송가31장
우리가 손뼉을 치며 하나님을 즐겁게 찬양해

야 할 이유는 그분의 온 땅의 큰 왕이시기 때문
입니다. 하나님은 홀로 세상의 다스리시는 위대
한 왕이십니다. 인류의 역사는 그분의 손에 있
습니다. 지존하신 하나님, 놀랍고 기이하시며 온
땅의 큰 왕이신 하나님을 높이며 기쁨으로 찬양
하는 삶이되기를 소망합니다.

제목: 택하심받았기때문에
성경: 시편47편3-4절
찬양: 찬송가505장
하나님께서 만민과 열방을 우리의 발아래 복

종케 하신다는 말씀은 사람을 복종시키는 힘이
오직 하나님께만 있음과 하나님께만 만민을 다
스리는 권세가 있음을 나타냅니다. 이 사실은
사람들을 구원하시는 것 또한 오직 하나님께 달
리 것임을 의미합니다. 우리는 온 세계에서 하
나님의 택하심을 입은 하나님의 기업이며 교회
는 그렇게 택하심을 입은 자들의 모임입니다.
택하심 받은 자들로서 세계 복음화에 앞장서야
함을 명심하십시오.

제목: 찬송의자세
성경: 시편47편5-7절
찬양: 찬송가69장
본문에서 하나님을 찬송하라고 말하는 이유는

하나님께서 우리의 왕이시며 동시에 온 땅에 왕
이시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찬양할 때
는 즐거운 목소리로 해야 합니다. 성경은 나팔
과 비파와 수금과 소고와 현악과 퉁소와 제금으
로 하나님을 찬양하라고 말합니다. 왕 되신 하
나님께 찬송으로 영광 돌리되, 즐거운 목소리로,
가능한 한 모든 악기로, 그리고 하나님을 아는
마음으로 하시기 바랍니다.

제목: 열방의왕
성경: 시편47편8-9절
찬양: 찬송가24장
본문은 하나님께서 열방의 왕이심을 증거하고

있습니다. 왕이신 그분은 자기 백성을 다스리실
뿐 아니라 온 세상을 다스리십니다. 지극히 높

으신 그분은 세상을 다스리시며 그에게 복종하
는 자는 영생과 행복을 누리게 하시고 거역하는
자는 영원한 멸망과 불행을 당하게 됩니다. 열
방을 다스리시고 구원하시며 보호하시는 하나님
을 의지하고 하나님께만 복종하고 그분만 높이
며 살아가십시오.

제목: 하나님의성
성경: 시편48:1-3절
찬양: 찬송가515장
하나님께서는 특히 지혜와 능력에 있어서 위

대하십니다. 그분은 이스라엘을 해하려고 침입
한 열방을 다 멸하셨습니다. 하나님의 성은 하
나님께서 구별하신 거룩한 산이며 거기에는 그
분의 임재하심과 영광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은
혜와 능력을 체험한 자들은 하나님의 산에 올라
가 그분을 극진히 찬송하게 됩니다. 우리의 힘
과 능력되시고 피난처 되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하고 하나님의 성, 곧 참 교회에서 그분께
감사와 찬송을 올리는 복된 삶이되시기를 소망
합니다.

2017 주님과 함께 가정예배 소진우 목사(예복 교회 담임 / 본지 사장)

소진우 목사

•예복교회 담임
•지저스타임즈·JTNTV방송 사장
•라이즈월드미션 총재
•극동방송칼럼리스트
•백석TV칼럼리스트
•CTS 칼럼리스트

하나님의 목표는 새사람입니다. 새사람의
상태는 감사와 기쁨, 평화와 자유입니다. 하
나님의 나라는 먹고 마시는 것에 있지 아니
하고, 희락과 화평이라 했습니다. 제가 성경
을 묵상한 지 10여년 전후하여 기쁨과 자유
의 상태가 되었습니다. 풍선바람에 바람이
꽉 찬 상태 같았습니다.“하나님 저 마음이
터질 것 같아요. 그 정도만 하세요.”데굴데굴
구르면서 외쳤습니다. 몸과 마음이 기쁨으로
분해되는 것 같았습니다. 
옛사람은 조상 마귀를 닮아서 거짓에 능하

고 살인과 욕심으로 사납습니다(요 8:44). 세
상은 악에 속하였고 만물보다 부패한 것이
사람의 마음입니다. 우리는 부활의 첫 열매
이신 예수님 안에서 새사람 되기 위한 하나
님의 목표로서 부름을 받았습니다. 물질의
축복, 긍정적 사고, 훌륭한 인격자로 세움 받
는 것이 아닙니다. 
의와 진리와 거룩함으로 지으심을 받는 새

사람입니다(엡 4:24). 우리에게 필요한 다른
복들은 새사람이 되어져 가는 과정속에서 보
너스로 주어지는 하나님의 은총입니다. 또한
새사람으로 이루어진 결과로 보면 표현하기
어려운 하나님 나라의 온갖 보화가 마음과
영에 쌓입니다. 사실 이러한 재미에 세상의
것에는 관심이 없어지고, 오직 예수님을 사
랑하고 성령님의 지식이 축적되며 하나님 나
라의 지혜로 스스로가 매우 명철하게 됩니
다. 
솔로몬과 다니엘처럼 마음이 민첩하며 사

람과 사건을 잘 해석하고 문제 해결 능력이
뛰어나게 됩니다. 필자는 예전에 미련하고
혈기도 많고 약한 목사였습니다. 훌륭한 목
사가 되고 싶지만 부족하여 목회가 매우 어
려웠습니다. 그러나 가장 위대하고 쉬운 것

이 목사요 목회
입니다. 예수님
께서 “내 짐은
쉽고 가볍다”고
하셨습니다. 사
는 일이 힘들고
어렵습니다. 그
러나 문제 해결
능력이 뛰어나게
되므로 쉬워지는
것입니다.
솔로몬도 다니엘도 우리와 본질적으로 동

일한 부패한 사람들입니다. 사도바울 선생도
자신을 죄인중에 괴수라고 했습니다. 그럼에
도 자신들의 내면세계와 삶의 모습들이 기록
되어 성경 말씀이 되지 않습니까? 모두 옛사
람을 벗고 새사람이 되어졌기 때문입니다.
특히 사도바울 선생은 새사람이 된 자기 상
태를“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것이 되
었도다”라고 소리칩니다. 이 말씀은 자기 상
태에 대한 고백입니다.
수준과 경지에 대한 외침입니다. 말씀을

지식으로 이해하여 새사람이 된 줄 믿습니다
하는 이야기가 아닙니다. 말씀이 내면화된
자기의 상태 이야기입니다. 문자로 이해하여
“그런줄 믿습니다”하므로 성경과 우리는 접
근할 수 없는 관계가 되고 인격을 변화시키
는 쪽으로 갔습니다. 성경 말씀이 의도하는
목표는 사람의 인격변화가 아닙니다. 하나님
께서 영이듯이 영의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문자는 죽이는 것이요 영은 살리는 것이
라”하였습니다. 새사람은 존재론적 변화요
완벽한 자기 죽음의 결과입니다. 예수님의
생명으로 빚어진 영혼의 상태입니다. 새사람
은 성령의 사람입니다. 

새사람

소진우 목사 2016년-2017년 성회일정

담임 소진우 목사
PASTOR  SO  JIN  WOO

H·P : 010-8753-7179
교회 : (02) 934-1232(대)

·열방부흥선교협의회 총재
·극동방송 칼럼리스트
·CBS TV 컬럼리스트
·지저스타임즈 사장
·JTN TV, 신문 컬럼리스트

늘 기억해 주시고 기도해 주신 교회와 동역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2015년 9월

31-1 언론사연수원수련회대표회장:조강수목사)
1  오산리최자실금식기도원(함덕기원장)
3  성산수양관(윤호균원장)
7-11 온누리복음화(엄기호총재) 
14-15 교단총회
14-16 군자대현교회(이희수목사)  
20  주님의교회(오영석목사)  
21-24 임직후보자교육
27 천보산기도원(우정제원장) 

2015년 10월
6-8 성산교회(정재구목사
12-13 정기노회
18 새빛교회(장동술목사) 
19-21 영광교회(임승원)
25 천보산기도원(우정제원장) 
25-29 가을부흥성회(예복교회)

2015년 11월
2-5 광선수양관(방만석원장) 
9-11 성일교회(강인원목사) 
16-18 횃불교회(황인준목사) 
22 천보산기도원(우정제원장) 
23-25 영신교회(박조영목사) 

2015년 12월
30-4 미얀마선교지방문
7-9 샬롬교회(고정임목사) 
14-16 정동진산성그리스도의교회(최낙현목사)
20 천보산기도원(우정제원장)  
28-30 반석교회(권승일목사)
31 예복교회송구영신예배

2016년 1월
4 - 8 필리핀사역자컨퍼런스

11 - 13 흰돌교회(신현덕목사) 

17    천보산기도원(우정재원장)

18  - 21 에덴교회(양화목목사)

24 - 27  선일교회(이판석목사)

2016년 2월
1 - 4  감림산기도원(이옥란원장) 
8 - 11 광은기도원(김한배원장)
14  천보산기도원(우정재원장)
15 - 17  대구열린문교회(류창호목사) 
22 - 26 세계선교사대회

봄 철 축 복 대 심 방 의 달

2016년 3월

2016년 4월
3 천보산기도원(우정재원장)
4-7 안산세광교회(윤주후목사)
11-12 정기노회
12-14 신광교회(이종서목사)
18-20 수도교회(신순철목사)
25-27 양문교회(노희식목사)

2016년 8월
10 - 12 한얼산기도원(이영금원장)

15 - 18 광은기도원(김한배원장)

22 - 25 감림산기도원(이옥란원장)

28   천보산기도원(우정재원장)

29 - 1 천문기도원(최정숙원장)

2016년 9월
5-8 교단총회
12-17 추석주간
19-23 선교지방문
25 천보산기도원(우정제원장)
26-28 다사랑교회(방종현목사)
29 군산엘교회

2016년 10월
3-6 에스겔교회(김양선목사)
10-11 정기노회
17-21 임원수련회
23 천보산기도원(우정제원장)
24-27 새진영교회(설정학목사)
31-11. 2 홍주교회(고영석목사)

2016년 5월
2  -  5  영광교회(조강수목사)
8     천보산기도원(우정재원장)
9  - 11 한우리교회(윤훈종목사)
15  - 18 예복교회봄철부흥성회
23 - 26 초대충만교회
30 - 2  천보산기도원(우정재원장)

2016년 6월
30-2 천보산기도원(우정재원장)
5    새샘교회(홍창민목사)
6-10 필리핀제2교회헌당식
12   천보산기도원(우정재원장)
13-15 사랑의교회(최용식목사)
16    안양갈멜산기도원(임예제원장)

2016년 7월
3 천보산기도원(우정재원장)

3-9 심야특별기도대성회(예복교회)

11-13 모리아교회(조선의목사)

18-21 소망교회(최유식목사)

25-28 에덴금식수양관(양화옥원장)

31    천보산기도원(우정재원장)

17    신나는교회(이정기목사)
20-24 선교지신학생여름세미나
27-30 사랑제일교회(오만곤목사)

2016년 11월
5 안양갈멜산기도원(임예제원장)
7-9 살롬교회(고정익목사)
14-16 경천교회(이원경목사)
17-18 노회지교회심방
20 천보산기도원(우정제원장)
21-23 총회영성대회
28-30 행복예수원교회(마영건목사)

2016년 12월
4-7 주님의교회(오영석목사)
12-15 천보산기도원(우정제원장)
18-24 겨울부흥성회(예복교회)
26-30 온사랑교회(최태식목사)

2017년 1월
2-4 거창성결교회(김성철목사)
9-12 실옥교회(조만희목사)
16-18 풍기교회(백현기목사)
23-28 (인도선교)
30-2 광은기도원(김한배원장)

주소: 경기도의정부시누원로40 (장암동)  

2017년 2월
3 한얼산기도원(이영금원장)
6-9 감람산기도원(이옥란원장)
13-17 선교지세미나
20-22 초대충만교회(김옥남목사)
27-1 중동교회(서종표목사)

고성규 목사
다니엘교회 담임/본지 상임이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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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주 소: 경기도여주시대신면초현리312-4호(초현리산48번지)
Ⅰ전원주택홍보전화번호 : 010-5468-6574, 032-672-3031 Ⅰ http://jtntv.kr (JTNTV방송) 배너광고 중

교통환경

◆제2영동고속도로개통
•중부고속도로. 광주에서서원주까지 (56.95km)개통됨
•대신IC에서전원주택현장까지2km(2~3분소요).
•강남, 분당에서대신IC까지30분). 
•천호동, 구리시에서대신IC까지45분).
◆여주전철역(강남분당에서여주까지11개역57km)개통됨.
•강남분당에서여주전철역까지45분.
•전원주택에서여주시청, 여주전철역까지차량12분.
•양평전철역까지차량20분(양평에서전철로청량리까지50분).
◆제1영동고속도로까지20km 15분. 중부내륙고속도로까지5km 5분.

기 타

◈전원주택에서1km= 면사무소, 파출소, 소방서, 
우체국, 농협,  축협, 병원, 약국, 마트, 복지관,   대형운동장등.

•한강자전거도로3km, •이포보4km, 
•세종대왕릉12km,   •명성왕후생가15km, •여주도자기공장5km.

목사님, 성도님께희소식!! 노후안식처
노후대책으로마련된살기좋은여주
청정지역 30여채전원주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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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이미지는실제내용과다소차이가있을수있습니다.

전원주택

♥(1억6,500만원/ 1억9,500만원)
•대지100평, 도로(별도15평), 주택20평(1층) =1억6,500만원
대지100평, 도로(별도15평), 28평(2층)= 1억9,500만원

•고급쇼파, 대형TV, 고급씽크대, 정원, 잔디,
과일나무, 꽃나무, 팬스, CCTV, 텃밭30평

•넓은진입로, 주택단지중앙로7.5m •여주상수도개설
•농협, 마을금고, 시중은행대출60~70%까지가능(이자3%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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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환경

◈초등학교, 여중·고등학교,   남중·고등학교, 어린이집. 학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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